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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과 특성

야마우치 타미히로[山內 民博]*

목  차 

1. 머리말

2.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

3.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특성

4. 맺음말

1. 머리말

지금 일본 각지의 도서관, 박물관 등에 300책을 넘는 한국호적이 보관되어 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한국 여러 지방의 호적들이다. 본 보고에서는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과 

그 특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1)

  식민지기 이전의 한국호적은 1896년 호구조사규칙을 전후하여 그 전의 호적대장(구식호적)과 

그 이후의 신식호적(광무호적)으로 나눌 수 있다. 《표1》은 일본 소재 한국호적자료의 책 수를 소

장 기관별로 표시한 것이다. “기타”는 통기 등 호적관련 자료이다. 332 책 중 호적대장이 126 책

이며 그 대부분은 學習院大學(Gakushuin University) 도서관에 있다. 신식호적은 174 책이 있

으며 京都大學(Kyoto University) 總合博物館과 學習院大學도서관 소장본이 많다.

* 니이가타(新潟)대학 인문학부 교수. E-mail: yatmn@human.niigata-u.ac.jp

1)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해제로 東洋文庫東北アジア硏究班(朝鮮)편『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e解題』

(東洋文庫, 2004년)이 있다. 자료 현황의 해설로서는 武田幸男『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

硏究―19世紀慶尙道鎭海縣の戶籍大帳を通じて』 (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 1983년) 1～4쪽, 2

0～27쪽, 武田幸男「學習院大學藏の丹城縣戶籍大帳とその意義」(同編『朝鮮後期の慶尙道丹城縣に

おける社會動態の硏究(Ⅰ)』 學習院大學東洋文化硏究所, 1991년) 18～22쪽, 山內民博「日本所在朝

鮮戶籍關係資eの現況」 (전게『日本所在朝鮮戶籍關係資e解題』) 등이 있다. 이 보고는 이상의 연

구/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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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蔵機關
戶
籍

統
表

僧
籍

屠
漢
籍

①學習院大學圖書館 121 21 5 2 1 1 151

②京都大學總合博物館 109 12 12 1 28 162

③　　〃　   附屬圖書館 1 2 3

④京都大學法學部圖書室 1 1

⑤國立國會圖書館 1 1

⑥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2 2 4

⑦東京國立博物館 1 1

⑧東京大學総合圖書館 1 1

⑨　〃  韓國朝鮮文化硏究室 1 1 2

⑩東北大學附屬圖書館 1 1

⑪東洋文庫 2 2

⑫早稲田大學圖書館 2 2

⑬一橋大學附屬圖書館 1 1

計 126 140 17 15 2 32 332

戶
籍
大
帳

기
타

新式戶籍

計

《표1》 일본소재 한국호적자료 기관별 현황

이하 먼저 호적 분류별로 일본 소재 한국호적 현황을 개관한 다음에 그 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

(1) 호적대장

1896년 이전의 호적대장을 지역, 작성 시기 별로 표시하면 《표2》가 된다. 작성 시기

는 19세기에 한정되어 경상도, 특히 현재 경상남도 지역의 호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현별로는 단성현이 25책으로 가장 많다. 그 이외에 친해, 창녕, 안의, 칠원 등이 비교

적 책 수가 많고 복수 년도에 걸친 호적이 남아 있다. 경상도 이외로서는 경기 영종과 

평안도 중화에 호적이 1책씩 확인되어 있다.

기관별로는 경상도 호적의 대부분은 學習院대학 도서관에 있고 그 이외는 1, 2책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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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다. 개령과 창원이 天理大學(Tenri University) 天理도서관에, 흥해 호적이 국회도

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 영종방영 호적이 東京國立博物館에, 평안도 중화 호

적이 東北大學(Tohoku University) 도서관에 있다.

《표２》　호적대장의 지역・년도별 책수

京
畿

平
安

1822 壬午 2 2

1825 乙酉 2 1 1 1 3 3 1 3 15

1828 戊子 2 1 2 1 1 7

1831 辛卯 1 1 1 2 5

1834 甲午 1 2 1 1 5

1837 丁酉 1 2 1 1 1 6

1840 庚子 1 1 1 1 4

1843 癸卯 1 1 1 2 5

1846 丙午 1 1 1 2 1 1 7

1849 己酉 1 2 2 1 6

1852 壬子 1 1 1 3

1855 乙卯 1 1 1 1 4

1858 戊午 1 1 1 1 4

1861 辛酉 1 1 1 1 1 5

1864 甲子 1 2 1 2 1 7

1867 丁卯 1 1 1 1 4

1870 庚午 1 1 1 1 1 1 6

1873 癸酉 1 1 2

1876 丙子 2 1 1 1 5

1879 己卯 1 1 1 1 4

1882 壬午 1 1 1 1 1 5

1885 乙酉 1 1 1 3

1887 丁亥 0

1888 戊子 1 1 1 3

1891 辛卯 1 1 2

1894 甲午 1 3 1 1 6

1 1

1 1 1 1 14 9 3 9 9 5 14 25 3 12 18 1 126

⑦ ⑤ ⑥ ⑥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⑩

計

年〃不明

所蔵機關(표1)

丹
城

金
海

昌
原

昌
寧

晉
州

陜
川

泗
川

計
漆
原

鎭
海

中
和

安
義

山
淸

興
海

慶
尙

年〃

永
宗

河
東

開
寧

地
　
域



2014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 10 -

(2) 신식호적

신식호적 자료로서는 일반적인 호적표를 성책한 호적 이외에 통표, 승적(僧籍), 도한적

(屠漢籍) 등이 있다.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면 《표3-1》, 《표3-2》가 된다. 1896년부터 

1907년까지의 174책이며 이 중 호적이 140책, 통표가 17책, 승적 15책, 도한적 2책이

다. 

구식 호적대장과는 달리 신식호적은 전국 각지, 13도와 한성부의 호적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성부 호적이 61책으로 가장 많고 중서(中署)와 북서(北署)는 복수 년도에 걸쳐 

소장되어 있다. 다른 지역은 책 수도 적고 복수 년도에 걸친 호적자료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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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 地域

年〃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計

所蔵機關
(표1)

西署 3 3 ②
中署 1 19 20 ②
東署 1 1 ②
南署 8 8 ②
北署 2 7 20 29 ②
開城 1 1 ⑪
廣州 1 1 ②
龍仁 2 2 ②
金浦 1 1 ①
通津 1 1 ⑫
楊州 3 3 ②
坡州 1 1 ①
豊德 1 1 ②
漣川 1 1 ②
淸州 1 1 ②
報恩 1 1 ②
公州 1 1 ②
燕岐 1 1 ②
瑞山 1 1 ②
泰安 1 1 ⑥
藍浦 1 1 ①
慶山 1 1 ①
義興 1 1 ①
尙州 1 1 ②
漆谷 1 1 ②
長? 1 1 ④
草溪 2 2 ②
居昌 2 2 ②
巨濟 1 1 ②
全州 1 1 ⑪
珍山 1 1 ②
扶安 1 1 ②
高敞 1 1 ①
茂朱 3 3 ②
鎭安 6 6 ②
光州 1 1 ③
南平 1 1 ①
長興 1 1 ①
昌平 1 1 ①
黃州 1 1 ②
鳳山 1 1 ①
谷山 1 1 ⑫
海州 1 1 ①
甕津 2 2 ②
殷栗 1 1 ①
准陽 1 1 ②
伊川 1 1 ⑬
楊口 1 1 ⑥
鏡城 1 1 ①
茂山 2 2 ①
永興 3 3 ②

咸南 北靑 1 1 ①
端川 1 1 ②
定州 1 1 2 ①
義州 1 1 ②
鐵山 1 1 ①
龜城 2 2 ①/⑨
博川 1 1 ①
慈城 2 2 ②
德川 1 1 ②
順川 3 1 4 ②
陽德 1 1 ②

3 8 2 2 14 7 4 32 5 20 40 3 140計

戶
 

籍

《표３-1》　신식호적의 지역・년도별 책수

平北

平南

漢城

京畿

忠北

忠南

慶北

慶南

黃海

江原

咸北

全北

全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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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類 地域

年〃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計

所蔵機關
(표1)

開城 1 1 ②

坡州 2 2 ②

廣州 1 1 ①

公州 1 1 ②

林川 1 1 ②

韓山 1 1 ②

扶餘 1 1 ②

泰安 1 1 ②

海美 1 1 ②

唐津 1 1 ②

鰲川 1 1 ②

鴻山 1 1 ①

慶南 密陽 1 1 ①

全南 霊光 1 1 ①

江原 准陽 1 1 ②

咸南 北靑 1 1 ①

1 3 1 1 11 17

京畿 楊州 1 1 ②

韓山 1 1 ②

恩津 1 1 ②

扶餘 1 1 ②

泰安 1 1 ②

大興 1 1 ②

唐津 1 1 ②

6泉 1 1 ⑧

榮川 1 1 ②

慶南 密陽 1 1 ①

全北 求禮 1 1 ②

江陵 1 1 ②

三陟 1 1 ②

春川 1 1 ②

金化 1 1 ①

1 1 1 3 2 7 15

全南 寶城 1 1 ①

江原 春川 1 1 ②

1 1 2

京畿

忠南統
表

計

計

屠漢
籍

計

僧
籍

忠南

慶北

江原

《표３-2》　신식　통표・승적・도한적의 지역・년도별 책수

기관별로는 京都大學총합박물관이 134책, 學習院대학 도서관이 29책으로, 신식호적자

료의 대부분을 이 두 기관이 차지한다.　京都大學총합박물관　소장본은 다 “韓國戶籍成

冊”이란 附箋이 붙여 있다.

(3) 기타 자료

기타 호적관계 자료로서는 다음과 같은 구식의 통기(統記)와 신식 戶口家宅間數成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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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公州 統記 1896년 27책 京都大學總合博物館

忠州 統記 연도불명 2책 京都大學附屬圖書館

慶尙南道 密陽 戶口家宅間數成冊 1898년 1책 學習院大學圖書館

慶尙南道 昌寧 戶口家宅間數成冊 1906년 1책 京都大學總合博物館

平安道 成川 戶籍所謄錄 1887년 1책 東京大學韓國朝鮮文化硏究室

통기의 대부분은 1896년 1월의 공주의 통기이다. 1896년 9월의 호구조사규칙 이전의 

자료이며 10호가 아니라 5호 씩 작통하고 있다. 京都大學총합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동 

박물관의 신식호적과 같이 “韓國戶籍成冊”이란 附箋이 있다. 호구가택칸수성책은 1898

년의 밀양군과 1906년의 창녕군의 자료가 남아 있다. 군 및 각 면의 호수, 남녀 구수, 

가택칸수를 실은 책이며 구식 시기의 이상조, 도이상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平

安道 成川의 戶籍所謄錄은 구식 호적 작성에 관한 牒報, 事目, 傳令 등의 등록이다.

3.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특성

이상의 호적관련 자료는 작성 시기와 지역, 현 소장기관, 일본 유입 경위 등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1) 學習院대학 호적대장

學習院대학 도서관의 호적대장은 시기적으로는 1822년에서 1894년까지의 호적이며 

지역적으로는 경상남도 지역에 한정된다. 1907년에 도서관에 등록된 것 같다. 표지에 

“邑上”, “縣上” 등의 기재가 있는 호적이 적지 않게 보인다. 감영이나 한성부 상송본이 

아닌 각 읍에서 보관되어 있었던 호적이라고 추정된다. 1825년 이후의 단성현 호적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단성 향교에 있는 18세기까지의 단성현 호적과의 관계가 주목된

다.2)

2) 단성 향교의 단성현 호적대장의 내력에 관해서는 한영국「丹城縣戶籍大帳解題」(『丹城縣戶籍大帳 

下』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년) 8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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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學習院대학 신식호적

學習院대학 도서관의 신식호적은 1898년에서 1902년까지이며 지역적으로는 경기, 충

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황해, 강원, 함북, 함남, 평북의 11도 각지의 호적이 포함된

다. 호적대장과 함께 등록되었지만 지역 분포에서 보면 호적대장과는 다른 경위로 유출

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지에 “京上”, “內部上”이라는 표기가 있는 호적이 있어서 내부에 

제출된 호적이었다고 보인다.

(3) 京都대학 한국호적성책

“韓國戶籍成冊”이란 附箋이 있는 京都대학총합박물관의 호적자료이다. 시기로서는 

1896년에서 1907년까지이며 신식호적 134책과 공주의 통기 27책, 창녕의 戶口家宅間數

成冊 1책, 합계 162책이다. 1909년에 구입, 등록되어 당초 京都帝國大學文科大學 지리학

교실(사학과 지리학강좌)가 관리했다. 1907년까지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學習

院대학 신식호적과는 다른 경로로 일본으로 유입된 자료라고 생각된다.

신식호적은 한성부와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황해, 강원, 함남, 평북, 평남

의 11도에 걸친 호적이 있다. 한성부 호적은 신고 원본을 성책한 것이며 원래는 한성부

에서 보관했었던 호적이라고 보인다.3) 각도 호적은 “京上”, “內部上”이라는 표기가 보이

며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를 끄는 것이 공주군 통기 27책의 존재이다. 일례를 들면 공주군장척면통기는 표

지에 「公州郡長尺面五家作統」이라는 기재가 있고 첫 면은 「建陽元年一月日公州郡長尺

面五家作統」으로 시작한다. 1896년 1월의 五家統記이며 원래 공주에 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경도대학 한국호적성책의 신식호적과는 성격이 다른 자료인데 어떤 경위로 신식

호적과 함께 유출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1)에서 (3)의 자료는 1907년부터 1909년에 걸쳐 일본으로 유출되었는데 20세기 초두

는 한국 자료를 구해서 일본 古籍商이나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였

다.4) 1909년에 실시했던 한국 조사에서 귀국한 荻野由之(Hagino Yoshiyuki, 

3) 「戶口調査細則」제11조.

4) 전게 武田幸男『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硏究』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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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1924)5)는 그 조사에 관한 강연회에서 고종 때에 어떤 일본인 상인이 상납금을 납

입해서 정부관련 자료를 입수했는데 지금 일본 대학에 있는 조선 호적장(戶籍帳)은 그 

일부라고 말하고 있었다.6) 동양사 연구자인 白鳥庫吉(Shiratori Kurakichi, 1865-1942)

는 1906년과 1908～1909년의 두 번 한국에서 자료 수집을 기도해서 두 번째 방문 때

는 서울의 弘文書院이라는 서점에서 대량의 서적을 구입해 왔다.7) 武田幸男은 學習院 한

국호적이 學習院교수(겸 東京大學교수)였던 白鳥에 유래되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8) 

(4) 기타 호적

學習院과 京都대 총합박물관 이외의 호적은 거의 1, 2책씩의 소장이며 명백한 경향은 

볼 수 없다. 

구식 호적대장에 주목하면 경상도 흥해군호적(국회도서관, 년대 불명), 개령현호적(天

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1870년), 창원부호적(동, 1834년)과 경기 영종방영장적책(東京국

립박물관, 1867년), 평안도 중화군 호적대장(東北大學附屬圖書館, 1852년)이 있다. 경상

도 호적 이외에 경기 영종과 평안도 중화군의 호적이 포함되는 점은 주의를 끌다. 경상

도 남부지역에 한정되는 學習院 호적대장과는 다른 경위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영종 

호적의 내력은 아직까지 불명하지만 중화군 호적은 京都帝國大學文科大學 初代學長이었

던 狩野亨吉(Kano Kokichi, 1865-1942)의 舊藏본이다. 

신식 호적 중 동경대학 한국조선문화연구실 보관의 평북 구성군 호적 1책은 같은 

1898년의 구성군 호적 1책을 學習院도 소장하고 있어서 동일 경로로 유입된 것으로 보

인다.

중화군 호적과 같이 이들 기타 호적 중에는 일본인 연구자가 수집해서 그 후 도서관 

등에 기증된 것이 명백한 자료도 있다. 狩野 이외의 인물을 들면 다음과 같다. 책 수를 

보면 본격적인 호적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東京帝國大學敎授. 일본사.

6) 荻野由之「韓國旅行談｣(『東洋時報』140호, 1910년) 26쪽.

7) 白鳥庫吉「訪書談｣『白鳥庫吉全集』第10권, 1971년(1910년의 강연 원고).

  「白鳥博士の朝鮮珍書蒐集｣『史學雑誌』20-2, 1909년.

8) 전게 武田幸男『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硏究』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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幣原坦 (Shidehara Taira, 1870-1953)9) : 東洋文庫

개성부 호적표(1900년), 전라북도 전주군호적표(1901년)

河合弘民 (Kawai Hirotami, 1874-1918)10) : 京都大學附屬圖書館 河合文庫

충청도 충주통기 2책 ( ? )

今西龍 (Imanishi Ryu, 1875-1932)11) :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

경상도 창원부호적(1834년), 충청남도 태안군 호적표(1905년)12),

강원도 양구군 호적표(1905년)

三浦新七 (Miura Shinshichi, 1877-1947)13):一橋大學附屬圖書館 三浦文庫

강원도 이천군호적표(1907년)

4. 맺음말

이상 간략하게 일본 소재 한국호적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정리했다. 한국 호적자료의 

일본으로의 유출/유입은 20세기 초를 중심으로 한다. 이 유출/유입은 통감부 통치와 민

적법(民籍法) 시행 (호구조사규칙 폐지) 등을 배경으로 진행됐다고 보인다. 그러나 시기

적, 지역적으로 너무 단편적인 호적 잔존 상황에서 판단할 때 호적에 초점을 둔 체계적

인 수집 활동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대한제국기, 특히 1906년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관

청의 문서‧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와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9) 韓國學部學政參與官, 臺北帝國大學初代學長. 한국사.

10) 東洋協會專門學校京城分校敎頭. 한국경제사.

11) 京城帝國大學敎授(겸 京都帝國大學敎授). 한국사.

12) 京都大총합박물관에 같은 1905년의 태안군 통표와 승적이 있다. 경도대학과 동일한 경로로 입수

한 것으로 보인다.

13) 東京商科大學學長. 西歐文化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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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靑山鎭丙子戶籍󰡕과 섬 주민들의 생활양상*1)

김경옥**

목  차 

1. 머리말 

2. 靑山鎭의 설치배경과 위상변화

3. 󰡔靑山鎭丙子戶籍󰡕의 편제와 내용 

4. 靑山鎭 소속 섬 주민들의 생활상

5. 맺음말 

  

1. 머리말

  섬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을 화두 삼아 필자는 오랫동안 섬 답사에 

참여해왔다. 섬 답사의 어려움은 풍랑으로 가로 막힌 교통수단, 물때를 알지 못하여 

실패했던 제보자 섭외, 육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島嶼文化에 대한 편견 등등 섬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섬 주민들

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기록문화의 부재였다. 더욱이 ‘섬’에서 수집ㆍ발굴된 자료는 

문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이 생략된 채 마치 낱장의 고문서처럼 선뜻 키워드를 던져주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섬 관련 문서들이 퍼즐을 꽤 맞추듯 하나씩 제 모습을 드러냈지

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마도 그동안 

역사연구에 활용했던 자료들이 대부분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연대기이거나, 혹은 

1)* 이 논문은 2009년(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7).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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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사대부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촌락문서에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이라

고 생각한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섬 답사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문서 뭉치를 발견하거나, 혹은 

겉표지가 비단으로 포장된 성책고문서를 접할 때, 혹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전래

문서를 선뜻 대여해줄 때 연구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얻는다. 1991년 청산도 

섬 답사에서 필자가 발굴한 󰡔靑山鎭丙子戶籍󰡕(이하 󰡔靑山鎭戶籍󰡕이라 약칭함)이 그

러했다. 대체로 섬 답사에 임할 때 연구자들은 해당 섬의 역사와 문화를 상기하면

서 몇 가지 키워드를 선정한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섬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였기 

때문에 도서문화 자체가 새로운 문화체험이었다. 섬 문화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매

우 일천했던 시절이었다.2) 그해 6월, 청산도 읍리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문득 성책

고문서 1책이 필자에게 주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미리 예약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 자료는 청산도 수군진에 소속된 섬 주민들의 호구기록을 한데 모아놓

은 호적대장이었다. 그동안 역사 교재에서 글로만 접해왔던 호적대장을 섬마을에서 

원형을 접하게 된 것이다. 청산진 호적대장은 초보 섬 연구자에게 주어진 큰 행운

이었다.   

  이 글은 19세기 말엽 전라도 강진군 청산진에서 작성한 호적대장을 소개하고, 당

대 청산진 소속 섬마을 주민들의 생활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청산도에 왜 수군진이 설치되었는지, 청산진에서 작성한 호적대장에는 주

민들의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지, 청산진 소속 섬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산도 관련 기존 연구 성과로는 1991년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하계공동학술답사 청산도 편의 

연구결과물을 수록해 놓은 󰡔도서문화󰡕(9집, 1991)와 한국도서학회에서 2007년에 간행한 󰡔한국도서연구󰡕
(19-2호, 2007)에 종합 정리되어있다. 이들 논문집에는 청산도 주민들의 이주와 정착, 사회구조, 농업환경, 

종교, 민가, 생업도구, 구비문학, 방언, 관광자원, 수산업, 어촌계, 어장, 파시, 식물ㆍ식생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연구 성과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청산진호적대장󰡕을 분석한 연구로, 이명헌의 ｢조선후기 완도 청산

진의 치폐와 그 배경｣(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이 참고 된다. 최근 들어 청산도가 관광 활성화로 

주목받으면서 섬 주민의 경제생활과 섬 관광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예컨대 조영재 외, ｢청산도 구들

장논의 분포와 물리적 구조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18, 한국농촌계획학회, 2012; 한지숙 외, ｢슬로시티 매

력 분석 : 청산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25-2, 대한관광경영학회, 2010; 조진상,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지

속가능한 섬관광 발전전략의 모색: 완도군 청산도 방문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21-4, 

한국지역개발학회, 2009 등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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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靑山鎭의 설치배경과 위상변화

  1) 1681년 萬戶鎭으로 設鎭論議

  

  임진~정유년간 7년 전쟁 이후 일본 왜구들은 끊임없이 서남해역에 출몰하였다. 

이들을 방비하기 위해 내륙 깊숙이 입지하고 있던 수군이 점차 연해지역으로 전진

배치 되었다. 일례로 통제사 이순신은 전라도 나주목 보화도(현 고하도)에서 주둔하

고 있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강진현 고금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였고, 전라우도 수

군절도사 김억추는 고금도ㆍ완도ㆍ조약도ㆍ청산도 일대의 바닷길을 수시로 관망한 

후 남해에 출몰하는 왜구에 대한 방비책을 상부에 보고하였다.3)   

  이러한 서남해역에 수군진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 숙종 때이다. 

숙종 7년(1681)에 閔維重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삼남 연해의 각 고을에 戰船을 배치하는 일은 원래 古制가 아닌데,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단지 物力만 허비하고, 완급에 쓸 만한 가망이 없습니다. 臣은 연해의 여러 섬 가운

데 요해처에 邊將과 戰船을 배치하고, 각 고을의 전선은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강진에는 古今․靑山 두 섬이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많기 때문에, 통제사 

李舜臣과 명나라 장수 陳璘이 주둔하였던 곳입니다. 고금도는 땅이 크니 僉使를 파견하

고, 靑山島는 조금 작으니 마땅히 萬戶를 파견하십시오. 동시에 戰船 2척씩을 파견하되, 

能櫓軍․射砲手를 모두 섬 주민으로 충당한다면, 연해의 방비가 가장 착실해질 것이고, 조

정에서는 수군 배치로 인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양 섬 이외에 수군진을 설치하기에 

합당한 곳이 많지만, 일시에 모두 거행할 수 없으니, 먼저 양 섬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그 성패를 살핀 연후에 차례대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4)

  이렇듯 조선 숙종 때 중앙관료들은 서남해역에 대한 방비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

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수군진을 설치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우선 시험적

으로 僉使鎭과 萬戶鎭을 운영해 본 다음에 수군진을 증설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

하여 숙종 7년(1681)에 강진현 고금도에 첨사진이 설치되었고, 청산도에 만호진이 

신설되었다.

  숙종 때 민유중은 왜 서남해역의 무수히 많은 섬 가운데 고금ㆍ청산도를 시범 사

례로 선정하였을까? 바로 고금ㆍ청산도 해역은 일본 왜적들이 자주 출몰했던 海路

3) 󰡔宣祖實N󰡕 권98, 선조 31년 3월 18일 계묘; 󰡔宣祖實N󰡕 권124, 선조 33년 4월 4일 정축.

4) 󰡔肅宗實N󰡕 권11, 숙종 7년 1월 3일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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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정황은 조선 선조 때 좌의정 李恒福의 왜적 방비책에서 확인된다. 그

가 말한 왜적들의 이동항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왜적이 우리나라 해역을 침입해오는 바닷길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五島에서 

동남풍을 타고 三島를 경유하여 우리나라 仙山島를 지나 곧바로 古今島와 加里浦(현 莞

島)로 도달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대마도에서 동북풍을 타고 蓮花島와 浴知島 사이에 

이르러 유숙한 후에 南海의 彌助項과 防踏(현 여수) 등지로 도달하는 길입니다. 이는 왜

적이 전라도로 침입하는 익숙한 바닷길로, 水路가 매우 멀어서 순한 바람을 만나도 모두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도착하지 못하니, 반드시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서 유숙해야 한

다고 합니다. --- 그런데 연화도와 욕지도는 바로 경상 右水營의 煙臺와 마주 바라다 

보이는 섬으로, 적선이 왕래하는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왜적이 일본 오도

와 삼도를 경유하여 선산도를 지나 고금도를 침범하거나, 혹은 대마도 왜적이 연화도와 

욕지도를 지나 남해 등지로 침범할 경우 우리에게 모두 발각될 것입니다.5)  

 

  이렇듯 고금ㆍ청산도 해역은 왜적이 전라도를 침범할 때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바

닷길이었다. 이런 까닭에 민유중은 남해로 출몰하는 왜적들을 방비하기 위해 고금

ㆍ청산도에 수군진 설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 전라도 강진현 고금ㆍ청산도에 첨사진과 만호진이 설치되었

다. 그런데 이듬해 청산도에서 불과 100여 리 떨어진 곳에 있는 薪智島에 만호진이 

새로 증설되면서 서남해역 수군진의 편제변화를 예고하였다. 이 때 고금도 첨사진

은 그대로 존속하였지만, 청산도 만호진은 혁파되고 대신 別將이 파견되었으며, 신

지도 만호가 청산도를 관할하게 되었다. 당시 청산도 만호진이 어떤 이유로 신지도

진에 영속되었는지 그 내막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도 신지도가 고금도

와 인접해 있어서 내륙지역을 방비하는데 조금 더 용이했을 것 같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신지도진에 편제된 청산도에서 끊임없이 사회문제가 발생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영조 47년(1771)에 제주도 사람 장한철(1744년생)의 󰡔표해

록󰡕에서 확인된다. 장한철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중 태풍을 만나 청산도에 

표착하여 한동안 청산도 주민들의 간병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장한철의 눈에 비

친 청산도 사람들의 삶이 사뭇 제주도와 비교되었던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a-1) 이 섬(청산도: 필자)은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王化를 입지 못하고 있다. 

5) 󰡔宣祖實N󰡕 권 121, 선조 33년 1월 28일 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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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북쪽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와서 작폐하는 일이 많다. 방금 梨津鎭

(현 해남군 북평면)의 아전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섬에 들어왔는데, 里正을 몽둥이로 때

려 쌀과 술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고, 남자 광대에게서 錢財를 탈점하고, 심지어 섬 주민

들의 農牛를 빼앗아가기도 한다.6)    

a-2) 이 섬은 王孫宮에 딸린 곳입니다. 궁방에서 사람을 보내 세금을 거두는데, 섬사람

들은 宮差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를 ‘대감’이라 부르거나, 혹은 ‘千吏房’

ㆍ‘李先達’이라 부른다. 千哥라 부르는 아전의 횡포와 교활함은 관습에 따라 죽어 마땅하

고, 李哥란 자 역시 도리에 어긋나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 참으로 놀랍고 통분할 노릇

이다.7)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18세기 청산도 주민들은 薪智島鎭에 영속되어 있었으나, 

해남지방의 아전배들이 수시로 바다를 건너와서 섬 주민들을 착취하였다. 또 청산

도의 토지는 궁방전으로 편제되어 있어서 세금을 왕실세력에게 납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산도 사람들은 중앙과 지방관청에 戰船(1척)ㆍ兵船(1척)ㆍ伺候船(2척)ㆍ水

船(1척) 등 선박 건조용 목재를 제공하였으며,8) 신지도 만호에게 船稅(42兩)ㆍ漁場

稅(1兩 5錢)ㆍ藿稅(35兩)ㆍ海衣稅(6兩) 등을 상납하였다. 18세기 청산도 주민들의 

부세ㆍ부역부담이 얼마나 막중하였는지 가히 짐작케 한다. 

  이러한 청산도 주민들의 사회문제는 급기야 한양에까지 알려졌다. 그것은 청산도 

주민 대표 3인이 비변사를 항의 방문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실이 청산도 당리마을 

초입에 위치한 ｢三賢碑閣｣에서 확인된다.9) 비석 앞면에 ‘士人 金夢喜 參奉 金萬蓮 

參奉 崔昌世 永世不忘之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섬주민들의 民瘼 12조를 

개혁하라’는 비변사의 節目이 기술되어 있다.10) 청산도 주민 대표 3인이 비변사에 

올린 狀啓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本 鎭民은 布를 납세하면서도 役은 役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右水營은 우수영대로 어

로를 침해하고, 풍요로운 토지는 없는데, 10여 조항이 중첩되어 役을 부과하니, 民이 피

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필시 空島가 될 것입니다. 토지를 돌려

6) 張漢喆, 󰡔漂海N󰡕, 1771년 1월 8일.

7) 張漢喆, 󰡔漂海N󰡕, 1771년 1월 8일.

8) 󰡔康津縣所在延2宮屬靑山島民役仍存革袪條件節目󰡕, 1797년 4월, 필사본. 

9) 소재지: 완도군 청산면 당리 751-1번지. 이 비각은 2005년 1월 4일에 완도군 향토유적 11호로 지정되었다.  

10) 碑文에 의하면, “본래 섬 주민들이 3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三賢閣을 건립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

이 허물어지자, 동치 3년(1864)에 비석을 다시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 비석도 마모됨에 따라 대정 5년(1916)

에 석조로 비각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른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비문은 8행 16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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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세금은 면제해 주십시오. 궁방의 祭需는 섬주민들의 마땅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백

성들이 이미 피폐하여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을 정해년(1767년: 필자)부터 기

축년(1769년: 필자)까지 여러 차례 상소하였으나, 임금의 聖恩을 입지못하였습니다. 섬

주민들의 피폐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宮需의 폐단을 규찰하고, 부근 島嶼民을 침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 黃口添丁이나 白骨徵布를 막아주시고, 族徵하는 것을 금하

여 주십시오. 本道의 해당 邑鎭에 위탁하여 시행한 후 다시 비변사에 보고하도록 명하여 

주십시오.11)     

  조선 정조 때 청산도 주민들은 당시 섬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상급관청에 호소하였다. 예컨대 비변사 소장에 나타나 

있듯이, ‘布는 布대로, 役은 役대로’라는 표현처럼 이중과세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

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섬 주민들은 궁방에 상납하고 있는 祭需, 黃口添丁, 白骨

徵布, 族徵에 이르기까지 도서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폐단을 조목조목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산도 주민들의 항거는 비변사 관원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였다. 

마침내 비변사에서 청산도 주민들에게 자행되었던 각종 폐단을 시정하라는 󰡔절목󰡕
을 발급해 줌으로써 이중과세의 폐단이 근절되었다.  

  2) 1866년 僉使鎭으로 승격

 

  19세기 섬 주민들의 의식전환은 청산진의 위상변화로 나타났다. 그 단초가 이조

판서 이재원의 상소였다. 이재원은 문중 소유로 있던 청산도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

하면서 청산진 복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청산도는 해안 방어의 요충지이므

로 반드시 비워둘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허술하게 할 

수 없습니다.”12)라고 하면서 청산진 복설을 거듭 상소하였다. 그리하여 고종 3년

(1866) 8월에 병조에서 “청산도에 鎭將을 파견하고 古今島ㆍ薪智島ㆍ馬島ㆍ所安島 

등 4개의 수군진을 관할하라.”고 명하였다.13) 또 동년 10월에는 흥양과 영암지방의 

부속도서까지 확대하여 관할하도록 하였다.14)  

  왜 이조판서 이재원은 청산도에 수군진 복설을 강조하였을까? 그것은 異樣船의 

출몰 때문이었다. 즉 순조 16년(1816)에 영국 군함이 서해안에 출몰하여 근해를 정

11) 󰡔康津縣所在延2宮屬靑山島民役仍存革袪條件節目󰡕, ｢備局元關｣, 1797년(필사본). 

12) 󰡔高宗實N󰡕 권3, 고종 3년 8월 7일 계사.

13) 󰡔高宗實N󰡕 권3, 고종 3년 8월 10일 병신.

14) 󰡔高宗實N󰡕 권3, 고종 3년 10월 7일 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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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하더니, 급기야 추자도 해역에서 불법으로 해안을 측량한 일이 있었다. 또 헌종 

11년(1845)에는 영국 선박 4척이 제주도를 비롯하여 흥양ㆍ강진ㆍ장흥 등지의 부

속도서를 측량하였다. 그 후 철종 5년(1854)에는 러시아 함대가 영국ㆍ프랑스 연합

군의 추격을 받자 거문도에 입항한 사건이 일어났다.15) 

  이처럼 19세기 외국 전함들이 제주도와 추자도, 그리고 서남해역의 연안항로를 

마음대로 항해하였던 것이다. 이 항로는 조선시대 왜구와 수적들이 주로 이용했던 

뱃길이었기 때문에 서남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긴장하였다. 그래서 이조판서 이재원

이 私財를 포기하면서까지 청산도에 해방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다.16) 

  중앙정부는 이재원의 상소를 받아들여 청산도에 첨사진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청

산진은 종래 상급관부였던 薪智島를 비롯하여 古今島ㆍ馬島ㆍ所安島 등 4개의 수군

진과 흥양의 부속도서를 관할하게 되었다.17) 또 중앙정부는 서남해역 수군진의 변

통을 위해 호조로 하여금 청산진 운영기금 5,000兩을 지원해주었다.18) 또 고종 4

년(1867)에는 의정부에서 청산진 관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목재를 지원해 

주었다. 그런가하면 전라도 사람들도 적극 동참하였는데, 前 僉使 趙載升은 鎭堡를 

새로 세우고 진영을 건축하는데 직접 흙판과 삽을 들고 진두지휘하였고, 僉使 洪圭

는 자신의 녹봉을 기부하고 재물을 모아 관청 건물과 무기를 구비하는데 기여하였

다. 고종 5년(1868)에 전라감사 徐相鼎이 이러한 정황을 중앙에 보고하였고, 이 사

실을 보고 받은 高宗은 “이 진영은 바다 관문의 요충지에 있는데, 몇 백 년 동안 

비워둔 채 버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진영을 설치하여 공사가 모두 끝났다고 

하니, 아주 기쁘고 다행스럽다.”라고 하면서 靑山鎭 僉使 洪圭를 防禦使로 임명하였

다.19)

  19세기 말엽 󰡔湖南鎭誌󰡕에 의하면, 청산진의 부대시설로 客舍ㆍ東軒ㆍ內衙ㆍ冊室

ㆍ官廳ㆍ軍官廳ㆍ鎭撫廳ㆍ使令廳ㆍ官奴廳ㆍ軍器庫ㆍ帳籍庫ㆍ捧稅庫ㆍ開門樓 등이 있

었으며,20) 구성인원은 兵校(1)ㆍ戰船代將(1)ㆍ搜討兼禁松監官(1)ㆍ執事(1)ㆍ旗牌官

兼軍器監(1)ㆍ下番軍官(15)ㆍ鎭撫(20)ㆍ吏房(1)ㆍ戶房(1)ㆍ禮房兼官廳色(1)ㆍ兵房色

(1)ㆍ刑吏(3)ㆍ搜討兼禁松色(1)ㆍ工房兼均役軍器色(3)ㆍ承發兼戰船色(1)ㆍ下番鎭撫

15) 이명헌, 앞의 논문, 2000, 43쪽.

16) 김경옥, 앞의 논문, 2007, 12~13쪽.

17) 󰡔高宗實N󰡕 권3, 고종 3년 8월 10일 병신 : 󰡔高宗實N󰡕 권3, 고종 3년 10월 7일 임진.

18) 󰡔高宗實N󰡕 권3, 고종 3년 11월 28일 계미.

19) 󰡔高宗實N󰡕 권5, 고종 5년 3월 3일 신해.

20) 󰡔湖南鎭誌󰡕 ｢靑山鎭誌及事3成冊｣, 서울대 奎1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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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산진호적󰡕(내표지) 

(11)ㆍ通引(3)ㆍ官奴(3)ㆍ幇子(1)ㆍ別砲軍(30) 등 약 106명과 軍額 약 500명으로 

확인된다.21) 이렇듯 19세기 청산진은 남해를 방비하는 관문으로써 그 위상을 정립

하였다. 

3. 󰡔靑山鎭丙子戶籍󰡕(1876)의 편제

와 내용 

  1)  󰡔청산진병자호적󰡕의 편제

  1866년 청산도에 僉使鎭이 복설됨에 따

라 서남해 도서지역의 행정편제가 재정비

되었다. 수군진은 대소에 따라 主鎭ㆍ巨鎭

ㆍ諸鎭22) 등 상ㆍ하급으로 편제되고, 동시

에 내륙지방 郡縣에 영속되는 이중구조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청산도의 경우, 전라

도 강진현의 부속도서로 17세기 말엽에 

만호진이 창설되었다가, 19세기 말엽에 僉

使鎭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섬이라는 입

지환경으로 인해 청산도 주민들의 행정 및 

민원 업무는 鎭將이 담당하였다.23) 결국 

조선시대의 수군진은 표면적으로는 해양방

21) 󰡔高宗實N󰡕 권11, 고종 11년 1월 21일 을유.

22) 조선시대의 關防施設로 먼저 萬戶가 파견되어 兵馬都節制使 밑에서 국방을 담당하였다. 즉 침입해 오는 적을 

제일선에서 막도록 책임지는 것이 만호의 임무였다. 그러다가 첨절제사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모든 鎭의 소

재지나 부근 邑의 都護”使․縣令․縣監 등 수령직을 겸직하였다. 첨절제사가 鎭에 파견됨으로써 연해지역의 방

어망은 훨씬 강화되었다. 세조 3년(1457)의 鎭管體制는 <監司․兵使(主鎭)→鎭管節制使(巨鎭)→同僉節制使 및 

都尉(諸鎭)> 등으로 편제되었다. 그 후 15세기 후반에 이르면 鎭管體制는 내륙에 巨鎭이 편성되고, 沿海 島嶼

에는 대개 諸鎭이 편제되었다. 또 16세기 초에 兵馬都節制使가 파견되면서 營鎭으로 개편되었다. 종전의 巨鎭 

대신 營을 중심으로 하여 방위조직이 재편되었던 것이다(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혜안, 2004, 181~182

쪽).

23) 조선후기 수군진의 기능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사례연구를 검토하였다. 사례연구로 김경옥, ｢17~18세기 

荏子島鎭의 설치와 목장의 개간｣, 󰡔도서문화󰡕2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4; 김경옥, ｢조선후기 古群山鎭

의 설치와 운영｣, 󰡔지방사와 지방문화󰡕10-1, 역사문화연구회, 2007; 김경옥, ｢조선후기 靑山島 주민들의 입도

와 수군진의 설치｣, 󰡔한국도서연구󰡕19-2, 한국도서연구회, 2007; 김경옥, ｢16~17세기 古今島 인근 해로와 

수군진의 설치｣, 󰡔도서문화󰡕3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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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섬 주민들의 말단 행정기구로써 기능하였다. 

이런 까닭에 19세기 말엽 청산진이 있었던 당리마을에서 󰡔청산진호적󰡕이 발굴되었

던 것이다. 

  이 자료는 19세기 말엽 청산진에서 관할하던 섬 주민들의 戶口 기록을 한데 모

아 놓은 호적대장이다. 󰡔청산진호적󰡕은 필사본으로, 총 182면이다.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43cm이며, 11행 30자이다. 표제명은 ‘靑山鎭丙子戶籍’이며, 내표지에 

‘光緖 2年(1876) 正月 日 靑山鎭丙子式戶籍大帳’이라 기재되어있다. 수록 내용은 첫

째 줄에 ‘都廳里’라는 지명이 있고, 그 다음 줄에 소위 ‘五家作統’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1統을 단위로 나열되어 있다.24)  

  󰡔청산진호적󰡕은 청산도 읍리마을 제주양씨의 입도유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족보와 함께 

발견되었다. 제주양씨가 청산도에 정착한 것은 17세기 중엽이다. 제주양씨 청산도 입도조는 

梁之澠(1648년생)로 확인된다. 제주양씨는 본래 전라도 해남(어란)에서 살다가 양지민이 세

상을 떠나자, 그의 부인 忠州池氏가 아들 梁順喆(1670~1705)을 데리고 청산도 읍리로 입도

하여 정착한 것으로 확인된다.25) 󰡔청산진호적󰡕은 梁○麟(1856년~1942)이 소장하고 있다가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전승된 것이다. 

  󰡔청산진호적󰡕의 편제는 가장 먼저 本鎭에 해당하는 청산도 주민들의 호구기록이 都廳里, 

佛目里, 道樂里, 堂里, 邑里, 陳山里, 菊花里, 池口味, 東村, 射亭里, 淸溪里, 舊城里, 復興里, 

陽地里, 中興里, 新興里, 海衣里, 洞里, 新豊里 등 총 19개 행정리별로 호구기록이 기술되어 

있다. 그 다음 청산도의 부속도서인 麗瑞島, 그리고 所安島와 소안도의 부속도서인 者只島와 

橫看島 주민들의 호구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문서 말미에 본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호주의 직역을 세분하여 해당 인원이 정리되어있다. 

  2) 󰡔청산진병자호적󰡕의 수록 내용

  (1) 행정리와 부속도서

  1866년 청산진이 복설되자, 중앙정부는 청산진 첨사로 하여금 薪智島ㆍ古今島ㆍ馬島ㆍ所

安島 등 4개의 수군진과 흥양의 부속도서를 관장하도록 명하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26) 

24) 󰡔청산진호적󰡕의 작성 규칙은 오가작통법을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실재 거주호를 오가작통에 맞춰 기재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청산도 도청리는 12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통에 6호가 수

록되어 있었다. 반면 소안도 동관리는 6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통의 호수는 2호로 구성되어 있었다(본고 

<표1> 참조).

25) 󰡔濟州梁氏家乘󰡕(목판본).

26) 각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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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산진이 복설된 지 10년이 지난 1876년에 󰡔청산진호적󰡕에는 靑山島ㆍ麗瑞島ㆍ所安

島ㆍ者只島ㆍ橫看島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앞서 첨사진에서 관할하였던 薪智島ㆍ古今島ㆍ馬

島ㆍ所安島 가운데 신지도를 제외한 3섬에 관한 호구 기록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3섬이 

청산진의 관할구역이긴 하지만, 각각 섬마다 수군만호가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3鎭 관련 

호구기록은 청산진에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7) 다만 소안도의 경우 17세기에 해

남 梨津鎭에 만호가 파견될 때 소안도는 만호 대신 別將이 파견되었다. 이런 까닭에 1876년 

청산진에서 호구기록을 조사할 때 3鎭(薪智島ㆍ古今島ㆍ馬島)을 제외한 별장진이었던 소안

도만 󰡔청산진호적󰡕에 등록된 것이다. 따라서 󰡔청산진호적󰡕은 청산도와 청산도의 부속도서인 

여서도, 여기에 소안도와 소안도의 부속도서인 자지도와 횡간도만 등록된 것이다. 󰡔청산진호

적󰡕에 등재된 호구 현황을 도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7) 이 가운데 馬導는 첨사진 복설 당시 관할 지휘권을 갖고 있었으나, 훗날 珍島로 이속되었다. 반면 소안도는 

조선 고종 때 소안도 비자리에 別將을 파견하여 섬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866년 10월에 청산

도에 첨사진이 복설될 당시 4鎭(고금도ㆍ신지도ㆍ마도ㆍ소안도)에 대해 靑山鎭將이 관장하였다. 그 후 1876

년에 고금도ㆍ신지도ㆍ마도를 제외한 소안도는 청산진 수군첨사가 관장하였다. 따라서 소안도 구성원들의 󰡔청
산진호적󰡕(1876)에 등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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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청산진호적󰡕에 등재된 도서별ㆍ리별 통수     (* 누락 혹은 추가 호수를 표기한 것임)

島嶼 里(統數) 합계

靑山島

都廳里(12) 佛目里(3) 道樂里(4) 堂里(9)

112통

551호

*12統+1戶 *3統-2戶

邑里(9) 陳山里(3) 菊花里(2) 池口味(8)

*9統+1戶 *3統-3戶 *8統-1戶

東村(9) 射亭里(6) 淸溪里(7) 舊城里(1)

*9統-2戶 *6統-2戶 *7統+1戶

復興里(3) 陽地里(2) 中興里(3) 新興里(5)

*3統-1戶 *3統-2戶 *5統+1戶

海衣里(1) 洞里(5) 新豊里(3) 95통

468호*1統+2戶

麗瑞島
麗瑞島(17) 17통

83호*17統-2戶

所安島

榧子東里(7) 榧子西里(8) 東陳山里(7) 美羅里(8)

70통

337호

*7統-3戶 *8統-1戶

美浦里(2) 新興里(1) 月項里(4) 西珍山(4)

*1統-2戶 *4統+1戶 *4統+1戶

梨木里(6) 東官里(6) 小陳山里(2) 北巖里(1)

*6統-2戶 *6統-3戶 *1統+1戶

西官里(1) 小仙里(1) 小官廳(1) 曳下里(2)

*1統+1戶 *1統-1戶 *2統-2戶

孟仙里(3) 64통

309호*3統-1戶

者只島
者只島(2)  2통

12호*2統+2戶

橫看島
橫看島(4)  4통

16호
*2統 낙장

*4統-4戶

  위의 <표1>에서 보듯이, 청산진 소속 행정리는 靑山島(19), 麗瑞島(1), 所安島(17), 者只島

(1), 橫看島(1) 등으로 확인된다. 1876년 청산진은 39里, 182統, 888戶로 추산된다.

  (2) 호구와 인구

  조선시대의 호적 작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방침은 1戶 1口의 누락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호적은 곧 부세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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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의문이다. 다만 19세기 말엽 󰡔청산진호적󰡕의 통계를 통해 도서지역의 인구와 호구의 

실태를 재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위의 <표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산진 소

속 도서별 호구 수는 靑山島(468), 麗瑞島(83), 所安島(309), 者只島(12), 橫看島(16) 등 총 

888호로 확인된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역대 청산도 관련 호구기록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할 것 같다. 다음 <표2>는 18~19세기 청산도 관련 문헌에서 호

구와 인구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2> 18-19세기 靑山島의 호구와 인구28) 

년대 호구
인구

전거
남 여 계

영조35년(1759)  428(靑山島)  591  761 1,352  󰡔輿地圖書󰡕 ｢康津縣｣
정조13년(1789)

 490

 (靑山島+麗瑞島)
 749  827 1,576  󰡔戶口總數󰡕 ｢康津｣

고종13년(1876)
 551(靑山島)

 337(所安島)
 󰡔靑山鎭戶籍󰡕

고종32년(1895)

 460(靑山島)

  81(麗瑞島)

 346(所安島)

1,465 1,150 2,615  󰡔湖南鎭誌󰡕 ｢靑山島鎭誌｣

  위의 <표2>에서 보듯이, 조선 영조 때 작성된 󰡔輿地圖書󰡕에 청산도의 호구수는  

428호 1,352명으로 확인된다. 이후 정조 때 500호 1,576명, 그리고 고종대에 이르

면 약 500~800호 2,615명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서 18세기 청산도는 약 500호, 

약 1,500명으로 추산된 반면, 19세기의 청산도는 약 900호, 약 2,600명으로 추론

된다. 이러한 수치는 청산도가 絶島라는 입지환경, 鎭將에 의해 정리된 인구정보라

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섬주민이 중앙정부에 보고한 수치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 다음은 정조 21년

(1797)에 청산도 주민 대표 3인방이 비변사에 올린 呈狀과 營門의 보고 내용이다.

b-1) 청산도는 흉년이 계속되어 섬주민이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의 700호가 오늘날에는 

300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保와 作隊軍이 총 687명이 배정되어 殘餘戶 

300호가 이를 충당하다보니 疊徵을 피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섬 주민들이 495명을 충당

하고, 나머지는 邑鎭에서 충당토록 할 것.29)  

28) 김경옥, 앞의 논문, 2004, 206쪽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29) 󰡔康津縣所在延2宮屬靑山島民役仍存革袪條件節目󰡕, ｢革袪秩｣, 1797년(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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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都

廳

佛

目

道

樂

堂

里

邑

里

陳

山

菊

花

池

口

東

村

射

亭

淸

溪

舊

城

復

興

陽

地

中

興

新

興

海

衣

洞

里

新

豊

麗

瑞
합계

金海金 9 8 9 6 9 1 1 23 4 1 5 2 1 1 15 2 11 4 32 144

慶州鄭 1 11 12 1 6 1 8 40

草溪崔 2 1 15 1 1 4 1 6 31

彦陽金 6 3 1 3 4 4 2 4 3 30

慶州李 1 3 1 3 1 15 1 2 27

密陽朴 5 1 3 2 2 6 2 1 4 26

羅州林 6 13 2 1 22

忠州池 1 1 14 1 1 3 21

晉州姜 2 1 2 1 2 9 2 19

延安車 1 1 1 5 2 4 2 1 1 18

b-2) 청산도의 토지는 70년전(1727년:필자) 宮房에 영속된 관계로 役을 부과하지 않았

다. 다만 水軍을 배정한 것은 남쪽 바다를 방어하기 위함이고, 추가로 役을 배정하지 않

았다. … 20년 전(1777년: 필자) 島民에게 軍保 687명을 배정하였는데, 이것은 本島 

700여 戶의 전성기 때의 役이다. 오늘날 세금은 과거의 규정인즉 납세의무는 300여 殘

餘戶가 담당하고 있는 고로, 결시자가 222명에 달하여 납세의 폐단이 발생한 것이다.30)

 

  위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섬 주민들은 1727년경 청산도가 최전성기였을 때 

호구수가 약 700호였고, 1797년경 청산도 주민들이 피폐해진 결과 300여 호로 줄

어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섬사람들이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경한 점을 감안

해 볼 때 18~19세기 청산도 주민들은 많게는 700여 호, 적게는 300여 호 정도로 

추산된다. 이로부터 80년이 지난 1876년도 󰡔청산진호적󰡕에 등재된 호구 수는 청산

도 551호, 소안도 337호이고, 또 20년이 지난 1895년에 莞島郡이 창설될 때 약 

888호(청산도 551호, 소안도 337호)로 확인된다. 

  

  (3) 주요 성씨

  청산진 소속 주민들의 주요 성씨를 보겠다. 과연 누가 언제 어디에 정착하였을까? 도서지

역도 육지처럼 동성마을이 형성되었을까? 다음 <표3>은 󰡔청산진호적󰡕에 등재된 호주의 본

관을 성씨별ㆍ마을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3> 1876년 청산도 사람들의 성씨별ㆍ마을별 추이31)

30) 󰡔康津縣所在延2宮屬靑山島民役仍存革袪條件節目󰡕, ｢營門報辭｣, 1797년(필사본). 

31) <표3>은 이명헌의 앞의 논문, 13~14쪽을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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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都

廳

佛

目

道

樂

堂

里

邑

里

陳

山

菊

花

池

口

東

村

射

亭

淸

溪

舊

城

復

興

陽

地

中

興

新

興

海

衣

洞

里

新

豊

麗

瑞
합계

安東權 1 11 1 2 1 16

全州李 2 1 1 2 1 1 2 5 15

長興魏 1 1 8 1 2 13

濟州梁 10 1 1 12

咸陽朴 1 1 1 8 11

晉州鄭 2 8 10

玄風郭 9 1 10

羅州丁 8 8

江陵劉 6 1 1 8

淸州韓 1 1 2 2 6

全州秋 1 1 4 6

務安朴 2 3 5

密陽金 5 5

長水黃 4 4

漢陽趙 1 3 4

同福吳 1 1 1 3

昌原黃 1 1 1 3

耽津崔 1 1 1 3

平山申 1 1 1 3

慶州裵 2 2

全州崔 1 1 2

利川徐 1 1 2

咸安趙 2 2

南平文 1 1 2

咸陽趙 1 1 2

密陽孫 1 1

江陵裵 1 1

忠州韓 1 1

仁同張 1 1

光山金 1 1

海南尹 1 1

竹山安 1 1

達城韓 1 1

靈光金 1 1

晉州池 1 1

晉州李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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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都

廳

佛

目

道

樂

堂

里

邑

里

陳

山

菊

花

池

口

東

村

射

亭

淸

溪

舊

城

復

興

陽

地

中

興

新

興

海

衣

洞

里

新

豊

麗

瑞
합계

海南陳 1 1

濟州高 1 1

彦陽趙 1 1

全州金 1 1

晉州金 1 1

합계 61 13 20 45 46 12 10 39 43 28 36 5 14 10 13 26 7 25 15 83 551

  위의 <표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산도를 대표하는 성씨는 김해김, 경주

정, 초계최, 언양김, 경주이, 밀양박, 나주임, 충주지씨 순으로 확인된다. 이들이 정

착한 마을은 김해김씨가 池口味, 경주정씨는 堂里ㆍ邑里, 경주이씨는 淸溪里, 나주

임씨 射亭, 충주지씨는 청계리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과연 언제 청산도에 정착한 것일까? 각 성씨별 입도유래를 살펴보면, 먼

저 김해김씨는 삼현파와 사군파 두 계보가 확인되는데, 삼현파 입도조는 金顯三

(1532년생)으로, 강진에서 살다가 1600년경 부흥리에 정착하였으며, 사군파 입도조

는 金顯龍(1647~1660)으로 영암(서호)에서 池口味(현 池里)로 입도하였다.32) 다음 

경주정씨 문헌공파 입도조는 鄭康(1628~1651)으로 전라도 남원에서 살다가 1670

년경에 청산도 동촌으로 입도하였다.33) 경주이씨(오촌공파) 청산도 입도조는 李錫

稷(1719~1798)ㆍ李錫同(1720~1798)ㆍ李錫命(1721~1803)으로 3형제가 충청도 진

천에서 신개척지를 찾아 청산도 청계리로 입도하였다.34) 또 나주임씨 羅昌鎭

(1724~1770)이 나주 회진에서 살았는데, 1751년경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

니 장흥위씨를 모시고 청산도 射亭마을로 입도하였다.35) 이렇듯 청산도 사람들의 

입도유래를 족보와 구전을 통해 확인한 결과 17세기에 김해김씨와 경주정씨가 부

흥과 동촌에 정착하였고, 18세기에 경주이씨가 청계마을, 나주임씨가 사정마을에 

각각 정착한 것으로 확인된다. 흥미로운 것은 󰡔청산진호적󰡕(1876)에 등재된 지구미

(현 池里) 사람들의 호구기록이다. 지구미마을은 총 8統으로 편제되어 있고, 이 가

운데 4통(統首 장흥위씨)과 7통(統首 초계최씨)을 제외하고 모두 金氏가 統首로 등

록되어 있었다. 등재 인원은 8통이 4호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39호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김해김씨가 24호(61.5%)를 점유하고, 나머지가 他姓이었다(본고 <표1> 참

조). 이로써 보건대 17~18세기 󰡔족보󰡕를 통한 청산도 사람들의 성씨별 입도유래와 

32) 󰡔金海金氏三賢派家乘譜󰡕, 戊辰譜; 제보자(김갑도, 완도군 청산면 부흥리 거주).

33) 제보자: 정광식(완도군 청산면 동촌리 거주).

34) 󰡔慶州李氏世譜󰡕(3권), 1988년; 제보자(이정섭, 완도군 청산면 청계리 거주).

35) 제보자: 임창필(완도군 청산면 진산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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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청산진호적󰡕에 등록된 주민들의 성씨별 추이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섬마

을에서 동성동본이 한 마을에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룬 사례를 확인하였다.  

     

  (4) 신분과 직역

  󰡔청산진호적󰡕을 통해본 섬주민들의 신분과 직역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청산진호적󰡕 자료 말미에 청산진 소속 호주의 직역과 신분이 통계 처리되

어있다. 이를 토대로 청산도 사람들의 각 마을별 호주의 직역을 구분해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戶主의 직역별ㆍ마을별 추이36)

마을

직역

都

廳

里

佛

目

里

道

樂

里

堂 

  

里

邑 

  

里

陳

山

里

菊

花

里

池

口

味

東 

  

村

射

亭

里

淸

溪

里

舊

城

里

復

興

里

陽

地

里

中

興

里

新

興

里

海

衣

里

洞 

  

里

新

豊

里

麗

瑞

島

計

閑良 26 10 14 32 27 8 2 15 23 27 34 5 7 7 1 17 6 12 12 39 324

幼學 27 3 9 17 4 8 24 16 1 2 7 3 11 8 1 12 3 32 188

良人 2 3 2 1 1 2 4 15

童蒙 1 2 3

贈職 1 2 2 5

族親衛 0

進上軍 3 3

巫 2 1 3

才人 1 1 2

忠義 4 1 1 6

기타 2 2

計 61 13 20 45 46 12 10 39 43 28 36 5 14 10 13 26 7 25 15 83 551

  위의 <표4>에서 보듯이, 청산도 주민 총 551호 가운데 한량이 324호(58.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유학이 188호(34.1%)로, 섬주민 92.9%가 한량과 유학층에 해

당되었다. 또 양인은 15호로 약 2.7%에 불과하였다. 특히 한량은 당리와 청계리에

서 강세를 보였고, 유학은 도청리와 지구미(현 지리)에서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다. 

결국 󰡔청산진호적󰡕이 국역 부과를 목적으로 작성된 기록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

다.  

36) <표4>는 이명헌의 앞의 논문, 15쪽을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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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靑山鎭 소속 섬주민들의 생활상

  1) 토지 간척: 구들장논 

  조선시대 도서지역의 토지는 간척을 통해 만들어졌다.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갯벌 위

에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차단했다. 제방 안에 금세 땅이 모습을 드러내지만, 바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좋은 흙을 수없이 개토한 연후에 농토로 이용할 수 있었다. 짠물이 빠지는

데 족히 10년이 소요되었다.37) 섬 주민들에게 있어서 경작지는 곧 생명줄이다. 섬 주민들은 

육지 사람들처럼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 자급자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땅을 만들었다. 어떤 이는 이 산과 저 산을 이어주는 제방을 쌓아 간척지를 

조성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야산에 불을 피워 잡목을 제거한 다음 밭을 일구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 수군들이 주둔하였던 둔전을 일구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장터를 개간하여  농

토로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섬마을 바닷가에 농경지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정작 전답을 만들어 놓은 다음의 문제는 농경수의 확보였다. 섬에서 농경수를 얻는 

일은 더욱 어려운 관문이었다. 제방을 쌓고 산록에 화전을 일구는 일은 농부의 노동력으로 

가능하지만, 섬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늘이 내려주는 빗물 뿐이었다. 이 전

답을 天水畓이라 부른다.38) 

  그런데 청산도 사람들의 토지간척 방식은 일반 섬들과 다르다. 앞서 도서지역의 농경지가  

목장ㆍ둔전ㆍ송전ㆍ화전, 그리고 갯벌을 이용하여 조성되었다면, 청산도는 구들장으로 논을 

만들었다. 구들장논39)은 산비탈 경사진 곳에 온돌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농토를 말한다. 산비

탈은 경사로 인해 농사일이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고역은 농경수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저

수시설이 없으니, 농경수를 미리 확보할 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내린 빗물은 산록을 따

라 지하로 흘러내려갔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된 농토가 구들장논이다. 

청산도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입도조들이 산비탈의 좁은 공간에 구들장을 이용하여 소규

모 전답을 만들었다고 한다. 

  구들장논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지하에 농경수를 배출할 수 있는 水口를 만든다. 

농경수는 지나치게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아도 역시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수구는 큰 돌을 상하로 얽혀서 농경수가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구의 크기는 

37)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역사비평사, 2013, 172~173쪽.

38) 김경옥, ｢섬사람들이 만든 구들장논｣, 도서문화연구원과 함께 하는 남도 섬 이야기, 아트 플러스, 2014. 4. 

30. 무등일보 기고문.

39) 청산도 구들장논은 2013년 1월 22일에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가농업유산’ 제1호로 지정하였으며, 

2014년 4월 12일에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중요농업유산’ 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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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들고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일 만큼 크고 넓다. 수구 위에 큰 돌을 평평하

게 놓아 층위를 이룬 다음, 그 위에 진흙과 작은 돌을 혼합하여 또 하나의 층위를 

만든다. 큰 돌 사이의 틈새는 작은 돌과 진흙이 비집고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하늘

이 내려준 농경수가 그대로 지하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즉 큰 돌 

틈을 작은-돌이 메우고, 그 위의 작은 틈새는 진흙으로 채웠다. 인공 전답은 좋은 

흙으로만 채울 수 없었던 섬 주민들이 자갈을 이용하여 농토를 만든 것이다. 그 다

음 맨 위층은 농사에 적합한 좋은 흙으로 채웠다. 좋은 흙의 두께는 달걀 한 개의 

높이만큼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얕은 토층은 지력이 약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은 

땅의 지력을 돋우기 위해 인공전답에 퇴비를 제공하였다. 그나마 농우가 있는 사람

은 퇴비 만드는 일이 수월했으나, 소가 없는 주민들은 인분을 섞여 최적의 퇴비를 

만들어 전답에 뿌렸다고 한다. 그도 없으면 인공전답에 풀을 심어 그 풀로 하여금 

퇴비 기능을 하도록 이중고를 치렀다고 한다. 구들장논은 섬 주민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낸 지혜의 땅이다. 

  2) 進上과 上納

  1895년 청산진 소속 주민들은 중앙과 지방관청에 토산물을 진상하거나 다양한 명목

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청산진호적대장󰡕보다 19년 후에 작성된 

󰡔靑山鎭誌󰡕에서 확인된다. 19세기 말엽 청산도는 面里制에 따라 東面과 西面으로 구분

되고, 東面에 10里, 西面에 17里 등 2면 17리로 편제되어 있었다.40) 

  19세기 청산진이 복설된 이후 소속 鎭民들은 봄과 가을로 나누어 년 2회 세금을 납

부하였다. 즉 6월에 납부하는 세금이 秋→이고,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이 春→에 해당한

다. 춘ㆍ추분은 미리 6개월 전에 발령하고, 해당 섬에서 수봉하여 곧장 水營으로 직납한 

다음, 균역청에서 文記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예컨대 청산진의 進上은 2월에 

이른 미역 11근 4량, 3월에 이른 미역 8근 4량 등을 보낸다. 이것은 매년 11월에 소안

도와 여서도에 발령하고, 여기에 잡비를 추가하여 순영으로 보냈다. 

  청산진의 上納은 󰡔靑山鎭誌󰡕｢上納秩｣에서 확인된다. 즉 靑山島 주민들은 船稅 42兩, 

漁場稅 1兩 5錢, 藿稅 35兩, 海衣稅 6兩을 납부하고, 餘瑞島 주민들은 선세 44兩 5錢, 

미역세 5兩, 해의세 4兩, 그리고 所安島 사람들은 선세 53兩, 미역세 51兩 4錢 8→, 

어장세 2兩씩 납부하였다.41) 또 청산도 浦保 36명(代錢 46량), 여서도 浦保 14명(代

40) 󰡔湖南鎭誌󰡕 ｢靑山鎭誌及事3成冊｣, 서울대 奎12188. 

41) 󰡔全羅道古今島薪智島荏子島智島四鎭釐弊節目󰡕, 1817년 10월, 서울대 奎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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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관청 상납질

宣惠廳

大同米       3石 1斗 4升 4合 內

             1石 10斗 5升 1合 6夕(청산도) 

             1石 5斗 9升 4合 (여서도)

馬‘色色掌米 1升 5石 

廣興倉

太折米       6斗 4升 8夕 內

             2斗 9升 5合 6夕(청산도)

             3斗 4升 4夕(여서도)

加升米       1升 2合 8夕

貳價米       3合 2夕

軍資監

○米         2斗 6升(청산도)

加升米       5合 2夕

貳價米       1合 3夕

別營

三手糧米     18石 4斗 9升 1合 內

             7石 4斗 5升 5合 4里(上納次)

             2斗 5升 5合 3夕 6里(청산도)

             2斗 4合 5夕(여서도)

             3石 3斗(助藥島)

             7石 5斗 3升 5合 4夕(소안도)

             2斗 4升 7夕(海南)

禁衛營

結作米       13石 8斗 4升 9合 1夕 9里 內 

             5石 7斗 1升 6合 2夕 8里(청산도 加出稅) 

             1斗 9升 1合 5夕 2里(청산도 加出稅) 

             1斗 5升 3合 3夕 7里(여서도)

             2石 6升(助藥島)

             5石 5斗 5合 3夕 2里(소안도)

             1斗 9升 2合 7夕(해남)   

親軍沁營

砲糧米       15石 1斗 1升 4合 內

             6石 1斗 2升 9合 2夕(청산도)

             2石 1升 2合 8夕(청산도)

             5石 13斗 9升 4合 8夕(소안도)

             2石 10斗(조약도)   

             1斗 7升 4合 2夕(여서도)

             3斗 3合(해남) 

均役廳 結錢         45兩 2錢 4→ 內

錢 28량), 소안도 浦保 48명(代錢 96량) 등은 1月에 미리 발령하여 각각 수봉한 다

음, 이 가운데 이른 미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巡營에 납부하였다. 이외에 청

산진에서 중앙관청에 보낸 상납 내역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다음 <표5>는 청산진

이 상급관청에 상납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5> 19세기 말엽 靑山鎭屬 주민들의 上納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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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兩 2錢 6→(청산도)

             4錢 3→(청산도)

             17兩 7錢 9→(소안도)

             4錢1→(해남)

             8兩(조약도)

             3錢 5→(여서도)

巡營

結排錢       67兩 8錢 5→ 內

             27兩 3錢 9→(청산도)

             6錢 4→(청산도)

             26兩 6錢 9→(소안도)

             6錢 1→(해남)

             12兩(조약도)

             5錢 2→(여서도)

戶曹
田稅米       23石 10斗 7升 9合 2夕(田稅米 4斗씩 소안도)

雜費         3石 2斗 4升 3合 6夕  

延2宮房

稅米         338石 6斗 8升 5合 1夕(소안도)

미역         100束(每束 5→ 2里)

전복         6貼(每貼 7錢씩)

해삼         6貼

水營

船主人稅     20량(春→과 秋→에 상납)

해삼         1貼(12월 상납)

전복         50개

  위의 <표5>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납질의 종류와 규모보다 청산도의 物産이다. 이

는 청산진 소속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엽 청산진 관할

지역으로 새롭게 조약도(현 약산도)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조약도는 조선시대

에 강진군의 부속도서로 편제되어오다가, 1896년에 완도군이 신설되면서 강진군에

서 완도군으로 이속되었다. 이런 까닭에 1895년 청산진에서 조약도 주민들에게 세

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청산도가 延2宮房에 예속되어 있는 관

계로, 토지세는 물론 미역ㆍ전복ㆍ해삼 등을 궁방에 상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인근 島嶼와 水路 : 風高鎭

  

  청산도는 동서 길이가 20리, 남북의 너비 10리이다. 동쪽에 생일도ㆍ평일도가 위치하고, 

남쪽으로 여서도, 서쪽으로 소안도까지 水路로 50리 거리이다. 청산도 인근 수군진으로 신지

도진은 수로 50리이고, 고금도진은 수로 70리 거리에 있다. 신지도진과 고금도진을 지나면 

서쪽으로 우수영까지 수로로 70리이다. 서쪽은 가리포진이 있고, 북쪽에 조약도가 있으며, 

강진과 경계를 이룬다. 남쪽으로 수로로 700리 떨어진 곳에 제주도가 있고, 북쪽으로 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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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산도 인근 해역

로 1,010리 떨어진 곳에 한

양이 위치한다.42) 

  이러한 청산도는 19세기 

말엽에 일명 風高鎭이라 불

렀다. 이는 수로로 약 250

리 떨어진 곳에 입지한 巨

門島鎭(현 여수시)을 소위 

風和鎭이라 하여 상호 대비

된다. 즉 풍고절은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고, 풍화

절은 3월부터 8월까지 해당

되는데, 풍고절에는 청산도

에서 해양을 방비하고, 풍

화절에는 거문도진(현 여수시)에서 방비하였다. 예컨대 청산도의 경우 동쪽 상장구미에 있는 

요망돈대와 서쪽 도장구미에 있는 요망돈대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건과 

사고를 우수영에 보고하였다.43) 

  반면 거문도는 동남쪽 외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거주민은 많지 않았으나 지형이 바다

를 방어하기에 요해지로 평가되었다. 사방으로 에워싼 산세는 마치 병풍과 같고 10리에 달

하는 넓은 灣이 형성되어 있어서 큰 바람이 불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조수가 몰아치지도 않

은 곳이었다. 그리하여 1887년 거문도에 수군첨절제사 겸 수방장을 파견하여 남해를 관할하

도록 하고, 대신 수군첨사가 파견되어 있던 청산도진이 혁파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라감사가 

장계를 올려 청산도에 첨사진을 설치한 것은 선현들이 지혜를 모아 운영한 것이니, 남해를 

방비하는 데 있어서 풍화절과 풍고절로 나눠서 거문도와 청산도로 하여금 방어망을 강화하

도록 상소한 것이다.44) 그 결과 청산도는 ‘풍고진 청산도진’이라 하고, 거문도는 ‘풍화 거문

도진’이라 하였다. 청산도와 거문도 모두 남쪽 외양에 입지한 요해처로써 19세기말 이양선이 

출몰하는 경계지였다.

5. 맺음말

42) 󰡔輿地圖書󰡕 전라도 강진현; 김정호ㆍ이명헌 역, 󰡔全南의 옛 鎭營󰡕, (재)향토문화진흥원, 1995, 3쪽.

43) 󰡔湖南鎭誌󰡕 ｢風高鎭 靑山島鎭誌｣, 軍摠秩.

44) 김정호ㆍ이명헌 역, 같은 책, 3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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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紫燕島에서 永宗島로: 永宗鎭 移設과 住民․農地의 증가

제비가 많다하여 ‘紫燕’이라 불렸던1) 仁川의 한 섬이 ‘永宗’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계

기는 조선 孝宗 4년(1653) 南陽(현재 화성시 남양동 일대)의 永宗浦에 있던 水軍萬戶鎭을 

이곳으로 移設함과 아울러 이전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면서였다. 영종진을 옮긴 

까닭은 영종진이 남양의 작은 포구 옆(小浦之邊)에 자리잡아 水軍鎭으로서 적합하지 않았

던 때문이었다.

永宗萬戶는 南陽의 작은 浦口 옆에 치우쳐 있어 바다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긴요

하지 않은 곳의 첫 번째입니다. 이에 이곳(자연도-인용자 주)으로 옮겨 설치하되 이전의 이름

을 고치지 말고 監牧官을 겸하도록 하소서.2)

 * 이 글은 필자가 기존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① ｢19세기 후반 仁川 島嶼住民의 생활 모습~1867

년도 ‘永宗戶籍’의 사례 분석~｣, 󰡔한국학연구󰡕 19,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8 / ② ｢조선시기 

京畿 島嶼지역의 空間認識 변화~國營牧場 설치(조선 전기)에서 水軍鎭 설치(조선 후기)로~｣, 󰡔
島嶼文化󰡕 4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4)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1) 徐兢(1091~1153),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9 海島 6, 紫燕島. “是日申正 舟次紫燕島 卽廣州也. 

倚山爲館 榜曰慶源亭. 亭之側 爲幕屋數十間 居民草舍亦衆. 其山之東一嶼 多飛燕 故以名之”.

 2) 󰡔備邊司謄錄󰡕 16책, 孝宗 4년 3월 3일조. “啓曰, … 永宗萬戶 僻在於南陽小浦之邊 距海頗遠 最

爲不緊. 以此移設 勿改前號 仍兼監牧 更爲觀勢 陞其職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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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진을 이설할 적합지로 자연도가 선택된 데에는 孝宗대에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江華島

의 방비책과 관련이 있었다. 병자호란 이후 淸의 침략에 대비하여 강화도를 保障重地로 삼

으면서 해안에 鎭･堡 등의 방어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와 함께 강화도 남쪽 근방에 위치

한 자연도에 水軍鎭을 설치함으로써 喬桐島(水營 설치)와 함께 강화도의 좌우 날개로 삼으

려 하였던 것이다.3)

그런데, 원래 조선 정부는 島嶼지역에 주민의 거주 및 入島를 제한하는 한편, 말을 키우기 

위해 國營牧馬場을 설치하는 이른바 ‘空島’정책을 추진하였다.4)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섬을 王化(즉, 敎化)의 손길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으로 간주하는 성리학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5)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荒唐船(즉, 海賊船)의 출몰을 막기 

위한 海防體制의 문제와, 漕運에 의한 物貨 증가에 따른 航路 보호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

서 島嶼지역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즉, 군사적인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해결

책으로 도서지역에 水軍鎭을 設鎭․增設하였던 것이다.6) 특히 都城의 길목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의 섬들이 그 어느 곳보다 중시되었다. 紫燕島(永宗島)를 비롯하여 德積島․大阜島․靈興

島 등의 섬에 수군진을 설치하게 된 것은 조선 후기 도서지역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변화 

과정, 결과였던 것이다.

경기 도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조선 정부는 자연도(영종진)를 海防의 

긴요지로 구축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처음 이설 시에 ‘水軍萬戶(종4

품)’鎭에 불과하였던 자연도(영종도)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1681년(숙종 7)에 ‘水軍僉節

制使(종3품)’鎭으로, 1690년(숙종 16)에 ‘水軍防禦使(종2품)’鎭으로 점차 그 위상이 높아졌

던 것이다.7) 또한 1758년(영조 34)에는 喬桐島의 京畿水營 소속으로부터 독립하여 御營廳 

관할의 獨鎭이 되어8) 해방정책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3) 朴廣成, ｢紫燕島攷｣(󰡔畿甸文化硏究󰡕 6, 인천교대 기전문화연구소, 1975; 朴廣成, 󰡔韓國中世社會

와 文化󰡕, 민족문화사, 1991에 재수록); 배성수, ｢해양과 방어체제-조선후기 관방을 중심으로-｣
(주강현 외,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4) 김경옥, ｢空島政策의 단행과 牧場의 설치｣(김경옥, 󰡔朝鮮後期 島嶼硏究󰡕, 혜안, 2004, 47~84쪽

에 수록).

 5) 배우성, ｢조선후기 沿海․島嶼지역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島嶼文化󰡕 15, 목포대학교 도서문

화연구소, 1997), 311~313쪽.

 6) 배우성, 위의 논문, 314~318쪽; 고석규, ｢設郡 논의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섬의 변화｣(󰡔島嶼文化

󰡕 15); 강석화, ｢조선후기의 경기남부 해로와 大阜․靈興島｣(󰡔畿甸文化硏究󰡕 28,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00); 김경옥, ｢設鎭論議와 水軍鎭의 증설｣(김경옥, 앞의 책, 179~206쪽).

 7) 󰡔輿地圖書󰡕 江都” 永宗防營圖誌, 建置沿革條. “… 康熙辛酉(1681년-인용자 주) 陞僉使屬御營

廳 海防緊重位號卑微則有違 朝家設施之意 庚午(1690년-인용자 주) 陞防禦使 …”.

 8) 󰡔輿地圖書󰡕 江都” 永宗防營圖誌, 建置沿革條. “… 乙酉(1705년-인용자 註) 屬之喬桐水營 戊寅

(1758년-인용자 주) 復屬御營廳設獨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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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도(영종도)에의 수군진 설치는 도서 주민의 증가 현상을 수반하였다. 도서 주민의 증

가는 해당 도서를 해방의 긴요지로 완성시키기 위한 주요 방책 가운데 하나였다. 자연도의 

주민 증가 사례를 보면, 移設 직후인 1656년(효종 7)에 백성들을 모집하여 들어와서 살게 

했으며,9) 1678년(숙종 4)에는 국영목장을 혁파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아 그 땅을 경작시키

는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10) 그 결과, 예전에는 進上할 만큼 많던 사슴이 지금은 늘어

난 주민 때문에 거의 멸종되었다고 보고될 정도였다.11)

그러면 설진 이후 주민의 증가 양상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앞서 

설진 이전의 주민 양상을 보면, 12세기 전반기의 기록인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막

집[幕屋] 수십 칸과 주민들의 초가집이 많다고 하였다.12) 즉, 당시 자연도에 宋의 使臣과 

商人들을 접대하던 客館(‘慶源亭’을 말함)이 있었기에13) 거주하는 주민 또한 적지 않았음

을 엿보게 해준다. 그런데 15세기 전반기의 󰡔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자연도에 水軍․牧
子․鹽‘ 등의 家戶가 30여 집에 불과하였다고 한다.14) 공도정책에 따라 국영목마장을 설치

하여 주민의 거주 및 입도를 禁制한 결과였다.15)

그러나 조선 후기 永宗鎭 지역의 戶口 규모를 정리한 아래 <표 1>을 보게 되면,16) 설진 

이후 약 100년이 지난 1759년에는 주민수가 850戶․3,038명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이로부

터 30년 후인 1789년에는 주민수가 1,028戶․3,155명으로 급증하였다. 같은 시기 인천도호

부의 전체 주민수가 4,096戶․14,566명이었으므로, 당시 영종진의 주민수는 인천 전체 주민

수의 25%(戶의 경우)․22%(口의 경우)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 󰡔備邊司謄錄󰡕 18책, 孝宗 7년 6월 28일조. “啓曰 永宗鎭新設之後 別立事目 使之募民入居矣”.

10) 󰡔肅宗實錄󰡕 권7, 4년 9월 을축(27일)조. “移紫燕牧場牛馬 于龍流無衣兩島 以紫燕設屯故也”.

11) 󰡔肅宗實錄󰡕 권7, 4년 10월 경오(3일)조. “仁川紫燕島 舊有臘鹿進上之規 而卽今人居漸盛 鹿幾絶

種”.

12) 註 1번 참조.

13) 朴廣成, 앞의 논문; 앞의 책, 403~404쪽.

14)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平都護” 仁川郡. “紫燕島 … 放國馬三百五十八匹. 有水軍牧子鹽‘ 

共三十餘戶”.

15) 한편 󰡔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역시 국영목장이 설치된 자연도 인근의 三木島와 龍流島에도 

수군·목자·염부 등이 30여 戶와 20여 戶 정도 거주하였다고 한다.

16) 조선 후기 永宗鎭의 호구수를 기재하고 있는 地誌類 자료는 鎭의 관할 하에 있던 삼목도와 용

유도는 물론 경우에 따라 舞衣島의 호구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주민수의 추이 또한 이들 섬

을 총괄하여 살필 수밖에 없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 46 -

              지역

시기   호구

永宗島 三木島

(三木面)

龍流島

(龍流面)
계

營下面 前所面 後所面 소계

1759년

자료⑴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50

口數

계 3,038

男 1,591

女 1,447

1789년

자료⑵

戶數 178 227  350  755  72 201 1,028

口數

계 562 679 1,051 2,292 228 635 3,155

男 308 348  591 1,247 116 350 1,713

女 254 331  460 1,045 112 285 1,442

1840년

자료⑶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69

口數 2,769

1864년

자료⑷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82

口數

계 2,723

男 1,530

女 1,193

1867년

자료⑷

戶數 162 204 283  649  53 206   908

口數

계 541 616 814 1,971 170 606 2,747

男 297 338 451 1,086  89 339 1,514

女 244 278 363  885  81 267 1,233

1870년

자료⑸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878

1894년

자료⑹

戶數
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음

  918

口數 2,438

1907년

자료⑺

戶數

永宗面으로 통합하여 기재

1,102

口數

계 3,731

男 2,011

女 1,720

1909년

자료⑻

戶數

永宗面으로 통합하여 기재

1,343

口數

계 6,483

男 3,419

女 3,064

<표 1> 조선 후기 永宗鎭 지역의 戶․口數 추세

       비고) 각 시기별 자료의 典據는 다음과 같음.
               자료⑴: 󰡔輿地圖書󰡕(1760년 경 편찬), 江都” 永宗防營圖誌.
               자료⑵: 󰡔戶口總數󰡕(1789년 경 편찬) 2책, 京畿道, 仁川.
               자료⑶: 󰡔京畿誌󰡕(1842~43년 편찬) 3책, ｢永宗鎭圖誌｣.
               자료⑷: 󰡔同治六年正月 日永宗防營今丁卯式帳籍冊󰡕(1867년 편찬), ‘都已上’條.
               자료⑸: 󰡔京畿邑誌󰡕(1871년 편찬) 1책, ｢同治十年十月 日京畿永宗防營邑誌及事3｣.
               자료⑹: 󰡔畿甸邑誌󰡕(1894~95년 편찬) 1책, ｢開國五百四年正月 日永宗鎭事3｣.
               자료⑺: 󰡔韓國戶口表󰡕(1907년 편찬), 京畿道 仁川郡.
               자료⑻: 󰡔民籍統計表󰡕(1910년 편찬), 京畿道 仁川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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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

 시기
계 田 畓 전거

1760년경
169結 85負

<100>

111結 25負

<100>/(65.5)

 58結 60負

<100>/(34.5)
자료⑴

1841년
179結 95負

<105.9>

102結 13負

<91.8>/(56.8)

 77結 82負

<132.8>/(43.2)
자료⑶

1871년
190結 74負

<112.3>

 72結 24負

<64.9>/(37.9)

118結 50負

<202.2>/(62.1)
자료⑸

1894년
200結 19負

<117.9>

 71結 69負

<64.4>/(35.8)

128結 50負

<219.3>/(64.2)
자료⑹

이처럼 18세기 말엽까지 급증 추세를 보이던 영종진의 주민수는 19세기에 이르러 그 증가 

추세가 다소 주춤하다가(1840년 869호․2,769명 → 1867년 908호․2,747명 → 1870년 878

호 → 1894년 918호․2,438명),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다시 증가한 것(1907년 1,102호․
3,731명 → 1909년 1,343호․6,483명)으로 나타난다.17) 특히, 1909년도의 영종진 인구는 

급증하였음을 본다.

한편, 영종진 지역은 주민의 증가와 함께 農耕地도 적지 않이 증가하였다. 조선 후기 영종

진 지역의 田畓 규모의 추세를 보면(<표 2> 참조), 1760년경에 총 169結 85負이었던 농

경지가 1841년에는 179결 95부, 1871년에는 190결 74부, 1894년에는 200결 19부 등으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즉, 1894년의 농경지 총 규모는 1760년경과 비교하여 약 

18%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밭[田]의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1760년경 

100% → 1841년 92% → 1871년 65% → 1894년 64%)한 반면, 논[畓]의 규모는 이와 

반대의 양상(1760년경 100% → 1841년 133% → 1871년 202% → 1894년 220%)을 보

였다. 특히 1894년의 밭 규모는 1760년경과 비교하여 무려 36%나 격감하였고, 논은 

120%나 급증하고 있었다. 이 결과 1760년경에 ‘밭6 對 논4’ 정도의 비율을 보인 농경지

의 규모가 1894년에 들어와 그 반대인 ‘밭4 對 논6’의 비율로 급변하기도 하였다.

<표 2> 조선 후기 永宗鎭 지역의 田․畓 규모 추세

             비고) ① 각 시기별 전거는 앞의 <표 1>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함.

                   ② < > 안의 수치는 1760년경 규모 대비 각 시기별 증감 비율을, 그리고

                      (  ) 안의 수치는 각 시기별 田․畓의 비율을 말함.

                   ③ 면적 단위 중 負 아래의 束 수치는 四捨五入함.

17) 각 시기마다 어떤 자료에는 무의도(무의면)의 호구수가 집계되었고, 어떤 자료에는 집계되지 않

았을 수도 있다. 사정이 그렇더라도 무의도의 주민수가 多大하지 않기에 그 경향을 살피는 데에

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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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선 후기 이후 영종진 지역에 농경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 주된 이유가 

밭 면적의 감소율을 훨씬 상회하는 논 면적의 증가율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종진 지

역에서 논 면적이 급증한 원인을 究明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아마도 海

岸 低濕地의 간척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영종진 관할 하에 있던 자연도(영종도)와 삼

목도는 干潮 때에 말이 두 섬을 왕래할 정도였는데,18) 이는 潮水가 물러가면 거의 육지처

럼 변하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海東地圖󰡕에 수록된 ｢永宗鎭地圖｣에서도 자

연도의 상하에 각기 ‘潮退成陸’(조수가 물러나면 육지를 이룬다)고 표기하고 있었다(<지도 

1> 참조).19) 이러한 자연환경이라면 해안 저습지를 개간하여 논으로 만드는 일이 그리 불

가능하지만은 않았다고 본다.

<지도 1> 18세기 중엽의 영종진

한편 해안 저습지의 干拓作畓과 함께, 밭을 논으로 바꾸는 ‘反畓’도 영종진 지역의 논 면적 

급증에 적지 않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이후에 들어서면 인구증가

18)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平都護” 仁川郡. “三木島 在紫燕島之傍 … 每潮退 紫燕島馬自相往

來”.

19) 󰡔海東地圖󰡕 上(서울大學校 奎章閣,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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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식량부족, 米穀의 상품성 증대, 水利시설의 확대 등의 여러 요인이 배경이 되어 ‘번답’

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다.20)

영종진 지역에서의 ‘번답’이 진행되었다고 추정해보는 이유는 앞의 <표 2>를 통해 살펴보

았듯이, 무엇보다도 밭의 면적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문이다. 논 면적의 급증이 단지 간척

에만 기인했다면 이처럼 밭 면적의 격감 현상은 나타날 수 없었다. 아마도 줄어든 밭 면적

의 상당수는 논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2. ‘永宗’의 戶籍 자료

19세기 후반 영종진 지역(이하, ‘永宗’21))에서 거주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살피기에 앞

서, 영종호적 자료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겠다. 이 자료는 일본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간략 서지 사항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명: ‘同治六年正月 日永宗防營今丁卯式帳籍冊’

② 크기: 세로 57.0㎝ × 가로 40.1㎝

③ 분량: 1책 93면

④ 소장번호: TB-1116

⑤ MF번호: M3340

題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료는 ‘同治六年’ 즉 1867년(고종 4․丁卯) 永宗防禦營에서 호

구조사를 시행한 후 成冊한 戶口帳籍(戶籍大帳)이다. 자료에는 당시 永宗防禦營의 관할인 

營下面․前所面․後所面(이상, 영종도)과 三木面(삼목도), 龍流面(용유도) 등 5개 지역의 거주

민의 人的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며, 주민수는 총 908戶에 2,747명(남자 1,514명․여자 

1,233명)이다.

앞뒤 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총 91면으로 되어 있는데, 각 면마다 세로로 20行의 線이 그

어져 있어 여기에다가 각 호별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사진 1> 참조).

20) 林學成, ｢조선 후기 ‘反畓’의 성행과 그 배경｣(󰡔仁荷史學󰡕 2, 인하역사학회, 1994).

21) 본 글에서 ‘永宗’으로 표기할 때는 조선 후기 永宗鎭 관할 하에 있던 삼목도와 용유도 등이 포

함된 범주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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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下面 第三統) 五戶 鄕吏金昌鍵年貳拾肆甲辰生本慶州 父學生錫基 生父僉正錫嵈 祖學生魯垌曾祖
嘉善大夫尙蕃 外祖折衝將軍行潼䦤鎭兵馬僉節制使崔象崙本慶州 奉母崔氏㱓伍拾柒辛未生 妻張姓年
貳拾參己巳生本仁同 父閑良有錫 祖學生得實 曾祖學生福金 外祖學生金連順本金海等 甲子戶口相準
者
<해석> 영하면 제3통 5호에 거주하는 호수(戶首) 향리 김창건(金昌鍵)으로 나이는 24세이며, 본

관은 경주이다. 호수의 부는 학생 석기(錫基), 생부는 첨정 석원(錫嵈), 조부는 학생 노동(魯垌), 

증조부는 가선대부 상번(尙蕃), 외조부는 절충장군 행 동관진병마첨절제사 최상륜(崔象崙)으로 본

관은 경주이다. 호수의 모는 최씨로 나이는 57세이다. 호수의 처는 장씨로 나이는 23세. 본관은 

     

<사진 1> ‘1867년 영종진호적대장’ 본문 1면

본문의 주민 구성은 營下面이 제1통 1호~제32통 2호, 前所面이 제1통 1호~제41통 4호, 

後所面이 제1통 1호~제57통 2호, 三木面이 제1통 1호~제11통 3호, 그리고 龍流面이 제1

통 1호~제42통 2호 등으로 編制되어 있다. 따라서 洞×의 구분 없이 面別로만 일관되게 

五家作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호적자료에 기재된 내용 일부를 소개해 보겠다.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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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이다. 처의 부는 한량 유석(有錫), 조부는 학생 득실(得實), 증조부는 학생 복금(福金), 외조부

는 학생 김연순(金連順)으로 본관은 김해이다. 이 기재 내용은 갑자년(1864년)에 작성된 호적과 

서로 대조한 것이다.

(營下面 第十統) 二戶 官奴蔡京烈年伍拾柒辛未生本邵城 父僉正希大 祖業武二光 曾祖業武殷九 外
祖金萬雄本慶州 妻李召史年肆拾玖己卯生本全州 父學生學秀 祖良明圭 曾祖良世喆 外祖良金光秀本
安東 等甲子戶口相準者
<해석> 영하면 제10통 2호에 거주하는 호수는 관노 채경렬(蔡京烈)으로 나이는 57세이며, 본관은 

소성(邵城: 인천의 옛지명)이다. 호수의 부는 첨정 희대(希大), 조부는 업무 이광(二光), 증조부는 

업무 은구(殷九), 외조부는 김만웅(金萬雄)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처는 이조이(召史)로 나이는 49

세, 본관은 전주이다. 처의 부는 학생 학수(學秀), 조부는 양인 명규(明圭), 증조부는 양인 세철(世
喆), 외조부는 양인 김광수(金光秀)로 본관은 안동이다. 이 기재 내용은 갑자년에 작성된 호적과 

서로 대조한 것이다.

(三木面 第四統) 四戶 閑良朴命仁故代子僉正歧煥年參拾玖己丑生本密陽 父學生命仁 祖學生龍大 曾
祖學生孝在 外祖學鄭定雲本慶州 奉母鄭氏㱓陸拾陸壬戌生 妻金氏㱓參拾壹丁酉生籍金海 父業武春碧 
祖嘉善明哲 曾祖學生乭善 外祖學生金龍雲本豊山 率子童蒙敎訥年拾肆甲寅生 次子童蒙敎宗年拾貳丙
辰生 等甲子戶口相準者
삼목면 제4통 4호에 거주하는 호수는 한량 박명인(朴命仁)을 대신한 아들 첨정 기환(歧煥)으로 

나이는 39세이며, 본관은 밀양이다. 호수의 부는 학생 명인(命仁), 조부는 학생 용대(龍大), 증조

부는 학생 효재(孝在), 외조부는 학생 정정운(鄭定雲)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호수의 모는 정씨로 

나이는 66세이다. 호수의 처는 김씨로 나이는 31세, 본관은 김해이다. 처의 부는 업무 춘벽(春碧), 

조부는 가선대부 명철(明哲), 증조부는 학생 돌선(乭善), 외조부는 학생 김용운(金龍雲)으로 본관

은 풍산이다. 동거하는 아들은 동몽 교눌(敎訥)로 나이는 14세이며, 둘째 아들은 동몽 교종(敎宗)

으로 나이는 12세이다. 이 기재 내용은 갑자년에 작성된 호적과 서로 대조한 것이다.

(龍流面 第九統) 三戶 獨金氏㱓肆拾柒辛巳生本光山 父學生義聖 祖學生德希 曾祖學生斥敏 外祖學
生鄭重鉉本慶[州] 率子軍官張學誦年拾柒辛亥生 等甲子戶口相準者
<해석> 용유면 제9통 3호에 거주하는 호수는 김씨로 나이는 47세이며, 본관은 광산이다. 호수의 

<사례-2>

<사례-3>

<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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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학생 의성(義聖), 조부는 학생 덕희(德希), 증조부는 학생 척민(斥敏), 외조부는 학생 정중현

(鄭重鉉)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동거하는 아들은 군관 장학송(張學誦)으로 나이는 17세이다. 이 

기재 내용은 갑자년에 작성된 호적과 서로 대조한 것이다.

본문의 끝 면인 91면에는 永宗鎭防禦使의 手決과, 그 아래에 호적 작성 및 成冊을 관장한 

監官과 厘(釐)正, 色吏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사진 2> 참조). 이 호적대장이 1867년 

정월에 성책된 것이기에 당시 防禦使가 申孝哲임을 확인할 수 있다.22) 그리고 監官은 張昊

淵으로 본 ‘永宗’호적의 前所面 36통 3호의 戶首로 확인되며, 두 명의 色吏 金昌鍵과 金元

植 또한 營下面의 3통 5호(앞의 <사례-1>)와 4통 1호의 호수였다. 다만, 3명의 厘正 金道

尙과 崔弘植, 金今先은 본 호적에서 찾을 수 없었다.

         

<사진 2> ‘1867년 영종진호적대장’ 91면

22) 󰡔外案󰡕 4, 永宗畿仁川(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이 자료에 따르

면 신효철은 1866년 11월에 부임하였고, 1868년 9월에는 尹湋가 후임으로 부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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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이 자료가 인천지역 사회, 그리고 지역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매우 크다 하

겠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까닭은 첫째, 조선시대에 작성된 인천지역의 호적대장으로는 唯

一 자료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인천지역의 호적 자료는 서울대학교의 규장각 도서관에 소

장된 光武 년간의 ‘新式戶籍’ 2책(1898년에 작성된 답동과 축현외동의 戶籍表冊)과,23) 여

러 기관 및 개별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古文書類(戶口單子, 準戶口 등)24)만이 알려졌을 

뿐이다.

둘째, 島嶼지역 특히 設鎭 도서지역의 호적대장으로는 매우 희귀한 자료라는 점이다. 필자

가 알기로는 水軍鎭이 설치된 도서지역의 호적대장은 본 자료와, 전라도 靑山島의 1876년

도 󰡔靑山鎭丙子戶籍大帳󰡕25) 두 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소개․분석하는 ‘1867년 永宗鎭戶籍大帳’은 조선시대의 인천지역, 특히 인천 

앞 도서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주민들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3. ‘永宗’ 주민들의 생활양상

1) 戶口와 性比

1867년 永宗防禦營이 관할하고 있었던 5개面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은 908戶에 2,781명

이다. 남녀별로는 1,552명(남)과 1,229명(녀)으로 남자가 32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참조). 面別로는 영종도의 후소면이 282호․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용유면(용유도)이 207호․637명, 영종도 전소면이 204호․630명, 영종도 영하면이 162호․
546명, 그리고 삼목면(삼목도)이 가장 적은 53호․168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3)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임학성, ｢인천지역의 조선시대 戶籍資料에 관한 기초적 연구(Ⅰ)~甕津郡 

島嶼지역의 準戶口와 仁川港지역의 ‘新式戶籍’ 소개~｣(󰡔인천학연구󰡕 2-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

구원, 2003) 참조.

24) 인천지역의 호구단자와 준호구 자료에 대한 소개는 임학성, ｢朝鮮後期 牧馬軍 一家의 身→變

化~靈興島 平澤林氏家所傳 準戶口의 →析~｣(󰡔한국학연구󰡕 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임학성, ｢19세기 西海 設鎭島嶼지역의 戶籍자료를 통해서 본 戶政 및 住民의 특성~國史編纂委員

會 소장 德積島 安東金氏家의 準戶口를 중심으로~｣(󰡔仁荷史學󰡕 10, 仁荷歷史學會, 2003); 임학

성, 위의 논문 등 참조.

25) 이 호적 자료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의 조사단에 의해 발굴되었다(김경옥, 앞의 책, 19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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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성비

영종도 삼목도

(삼목면)

용유도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男 296 353 444 1,093 93 366 1,552

女 250 277 356   883 75 271 1,229

性比 118.4 127.4 124.7 123.8 124.0 135.1 126.3

        지역

  호구

영종도 삼목도

(삼목면)

용유도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戶數 162 204 282   648  53 207   908

口數

계 546 630 800 1,976 168 637 2,781

男 296 353 444 1,093  93 366 1,552

女 250 277 356   883  75 271 1,229

戶當

口數

계 3.37 3.09 2.84 3.05 3.17 3.08 3.06

男 1.83 1.73 1.57 1.69 1.75 1.77 1.71

女 1.54 1.36 1.26 1.36 1.42 1.31 1.35

<표 3> 1867년 永宗 주민의 戶와 口

5개面 전체의 1호당 평균인구수는 3.06명(남자 1.71명, 여자 1.35명)으로 나타났으며, 면

별로는 영하면이 가장 많은 3.37명(남자 1.83명, 여자 1.54명)을 보였고, 후소면이 2.84명

(남자 1.57명, 여자 1.2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종방어영이 

있는 ‘治所’ 지역의 주민들이 家戶 당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1867년 당시 永宗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323명이나 더 많았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

에, 性比가 126.3%로 나타났다(<표 4> 참조).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26명 정도 더 많았던 셈이다. 면별로는 용유면이 135.1%로 가장 높았고, 영하면이 

118.4%로 가장 낮았다.

<표 4> 1867년 永宗 주민의 性比

             비고) 性比는 女를 100%로 했을 때의 男比를 말함.

일반적으로 전통시대의 실재 성비는 100% 이하로 보는 게 통설이다. 永宗 호적에서 보인 

126%라는 성비는 마치 요즘의 세태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양상을 보인 원인이 軍鎭이 설

치된 특수지역이었던 때문이었을까? 이 보다는 女息을 호적에 올리지 않는 전통시대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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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계

영종도
삼목면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직계

존속

祖母   4 - - 4   1 -   5

母
 37

(15.0)

 23

(8.7)

 42

(14.8)

102

(12.8)

  8

(11.6)

 21

(8.3)

131

(11.7)

직계

비속

子
104

(42.1)

132

(49.8)

135

(47.5)

371

(46.6)

 35

(50.7)

136

(54.0)

542

(48.5)

子’
 52

(21.1)

 78

(29.4)

 64

(22.5)

194

(24.4)

 17

(24.6)

 52

(20.6)

263

(23.5)

孫子
 16

(6.5)

 13

(4.9)

 14

(4.9)

43

(5.4)

  3

(4.3)

 11

(4.4)

 57

(5.1)

孫’   1  4  5 10   1   2  13

女
  3

(1.2)
-

  2

(0.7)

5

(0.6)
-

  9

(3.6)

 14

(1.3)

적작성 관습에 기인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실제 본 호적자료에서 戶首와 동거

하는 것으로 등재된 여식은 15명(女 14명, 曾孫女 1명)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하여 아들은 

542명, 손자는 57명이나 등재되고 있었다(아래 <표 5> 참조). 물론 아들이나 손자 역시 

나이가 어리면 호적에 등재하지 않는 것이 전통시대 관습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식의 

경우와 비교하면 호적등재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게 사실이다.

한편, 最年少者는 남자가 5세였으며,26) 여자는 8세였다.27) 결국 아들 딸 모두 5세 미만의 

영유아가 호적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같았으나, 딸의 경우에는 8세 이상이라도 호적에 거

의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2) 家戶내 同居人

그러면 1767년도의 ‘永宗’호적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戶首와 동거하고 있었을까? 먼저 호수

와의 관계로 구분해보면(<표 5> 참조), 전체 23種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子가 542명으로 

전체 동거인의 절반가량(48.5%)이나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子’가 263명(23.5%), 母가 

131명(11.7%), 孫子가 57명(5.1%), 弟가 42명(3.8%), … 등을 나타내고 있었다. 女는 14

명으로 전체 동거인의 1.3%에 불과하였다.

<표 5> 1867년 永宗호적에 등재된 同居人 분포

26) 前所面 5통 1호의 戶首 金○吉(40세, 出身)의 아들 ○俊이 그러하다.

27) 龍流面 28통 4호의 戶首 金○連(71세, 閑良)의 차녀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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壻   2 -   2 4 -   3   7

曾孫女 - - - 0 -   1   1

收養子 - - - 0 -   1   1

外孫子   1 - - 1 - -   1

형제

자매

兄   1   1 - 2 - -   2

兄嫂 - -   1   1 - -   1

弟
 11

(4.5)

  7

(2.6)

 15

(5.3)

33

(4.1)

  3

(4.3)

  6

(2.4)

 42

(3.8)

弟嫂   5   3   1   9   1   3  13

妹   2 - - 2 - -   2

妹‘   1 - - 1 - -   1

妻娚   1 - - 1 - -   1

기타

叔母   1 - - 1 - -   1

姪子   1   1   1 3 -   1   4

育(妾)   2   2 - 4 - -   4

노비
奴 -   1   2 3 -   4   7

婢   2 - - 2 -   2   4

계
247

(100)

265

(100)

284

(100)

796

(100)

69

(100)

252

(100)

1,117

(100)

            비고) 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관계’는 戶首와의 관계를 말함.

이밖에 奴와 婢는 각각 7명과 4명만이 확인되며, 단지 ‘育’으로만 기재된 동거인 4명이 나

타난다. 이들 4명이 모두 여자라는 점과, 호수가 모두 홀아비(鰥‘)라는 점이 일치한다.28) 

따라서 ‘育’은 妾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었지 않나 본다.

3) 年2 분포

28) ‘育’이 동거하고 있는 家戶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영하면  6통 5호: 戶首 金○成(43세), 率育 張召史(43세), 子(15세), 子(13세)

    ② 영하면  9통 3호: 戶首 李○慶(55세), 率育 朴召史(49세), 子(20세), 子(12세)

    ③ 전소면 31통 3호: 戶首 金○均(57세), 率育 韓姓(54세)

    ④ 전소면 35통 3호: 戶首 金○學(85세), 率育 愼召史(85세), 子(3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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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연령

영종도 삼목도

(삼목면)

용유도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10代

미만
- - - - -

1<8>

(0.5)

  1

(0.1)

10代
1<18>

(0.6)

1<19>

(0.5)

1<16>

(0.4)

  3

(0.5)

1<18>

(1.9)

 4

(1.9)

  8

(0.9)

20代
16

(9.9)

22

(10.8)

36

(12.8)

 74

(11.4)

 4

(7.5)

14

(6.8)

 92

(10.1)

30代
41

(25.3)

41

(20.1)

72

(25.4)

154

(23.8)

10

(18.9)

39

(18.8)

203

(22.4)

40代
41

(25.3)

62

(30.4)

76

(27.0)

179

(27.6)

15

(28.3)

69

(33.3)

263

(29.0)

50代
30

(18.5)

26

(12.7)

51

(18.1)

107

(16.5)

 6

(11.3)

33

(15.9)

146

(16.1)

60代
21

(13.0)

33

(16.2)

39

(13.8)

 93

(14.4)

15

(28.3)

33

(15.9)

141

(15.5)

70代
11

(6.8)

16

(7.8)

 7

(2.5)

 34

(5.2)

2<74>

(3.8)

11

(5.3)

 47

(5.2)

80代
1<85>

(0.6)

3<85>

(1.5)

1<82>

(0.4)

  5

(0.8)
-

2<88>

(1.0)

  7

(0.8)

계
162

(100)

204

(100)

282

(100)

648

(100)

53

(100)

207

(100)

908

(100)

1867년 永宗 주민 중 戶首의 연령 분포를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戶首는 8세짜리부

터 88세까지 분포하였다. 최연소 호수는 용유면 24통 1호에 거주하고 있던 ‘李○吉’로 42

세된 모친과 단 둘이서 거주하고 있었다. 8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호수가 된 데에

는 부친 ‘○成’이 사망하여 호수를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표 6> 1867년 永宗 戶首의 年2 분포

          비고) 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  > 안의 수치는 각 면별 최연소․최고령 戶首의 연령임.

연령층별로 보면 40대 호수가 2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대(22.4%), 50대

(16.1%), 60대(15.5%), 20대(10.1%), 70대(5.2%), 10대(0.9%), 80대(0.8%) 등의 順이었

다. 20대 호수가 적었던 데에는 혼인을 하더라도 →家(→戶)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때문

이 아닌가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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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성관

영종도 삼목도

(삼목면)

용유도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金海金 43(26.5) 38(18.6) 31(11.0) 112(17.3)  6(11.3) 16( 7.7) 134(14.8)

全州李 16( 9.9) 11 22( 7.8)  49( 7.6)  7(13.2) 16( 7.7)  72( 7.9)

慶州金 21(13.0) 33(16.2)  5  59( 9.1)  5( 9.4)  6  70( 7.7)

慶州鄭  1  5 18( 6.4)  24( 3.7) - 22(10.6)  46( 5.1)

仁同張  5 14( 6.9) 18( 6.4)  37( 5.7) -  7  44( 4.8)

靈光張 - 16( 7.8) 13( 4.6)  29( 4.5)  2  9( 4.3)  40( 4.4)

慶州崔  8( 4.9)  5  9  22( 3.4)  2  6  30( 3.3)

晉州姜  6( 3.7)  5  6  17  2  7  26( 2.9)

文化柳  1 14( 6.9)  3  18  1  1  20( 2.2)

坡平尹  3  2  6  11 -  8  19( 2.1)

密陽朴  4  1  9  14  4( 7.5)  1  19( 2.1)

驪州秋  1 - 11( 3.9)  12  1  1  14( 1.5)

南平文 - -  6   6 -  7  13( 1.4)

慶州李  1 -  5   6 -  6  12( 1.3)

濟州高  2  1  6   9  1  1  11( 1.2)

면별로는 5개 면 모두 40대 호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영하면의 경우 30대 호수, 그리고 삼목면의 경우 60대 호수 등이 40대와 마찬가지

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4) 姓貫 분포

1867년 ‘永宗’에서 거주한 908명의 戶首 姓貫(<표 7> 참조)은 金海金氏가 134명(전체의 

1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全州李氏가 72명(7.9%), 慶州金氏가 70명(7.7%), 

慶州鄭氏가 46명(5.1%), 仁同張氏가 44명(4.8%), 靈光張氏가 40명(4.4%) 등의 분포를 보

이고 있었다.

이밖에 10명 이상의 戶首가 있었던 성관으로는 慶州崔氏(30명)․晉州姜氏(26명)․文化柳氏(20

명)․密陽朴氏․坡平尹氏(각 19명)․驪州秋氏(14명)․南平文氏(13명)․慶州李氏(12명)․濟州高氏․海州

吳氏(각 11명)․順興安氏(10명) 등이었다.

<표 7> 1867년 永宗 戶首의 姓貫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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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州吳  1  1  5   7  2  2  11( 1.2)

順興安  2  2  2   6  3  1  10( 1.1)

기타

面別

多數

姓貫

隋城崔 3

坡州廉 2

安東金 4

陽川金 3

忠州池 3

定山千 3

德水張 7

平壤趙 6

瑞山宋 5

咸陽朴 4

陽川許 4

-

密陽崔 5

江陵劉 4

杞溪兪 9

光山金 6

漢陽趙 6

安東金 4

礪山宋 4

水原車 4

-

전체

戶首

162

(100)

204

(100)

282

(100)

648

(100)

53

(100)

207

(100)

908

(100)

        비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면별로는 영종도에 속한 3개面(영하․전소․후소)에서는 김해김씨 호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삼목면에서는 전주이씨, 용유면에서는 경주정씨가 가장 많았다.

한편, 永宗 전체로는 10호 미만이나 각 면별로는 다수에 속하는 성관이 있었는데, 영하면

에서는 隋城崔氏와 坡州廉氏, 전소면에서는 安東金氏와 陽川金氏․忠州池氏․定山千氏, 후소면

에서는 德水張氏와 平壤趙氏․瑞山宋氏․咸陽朴氏․陽川許氏, 삼목면에서는 密陽崔氏와 江陵劉

氏, 그리고 용유면에서는 杞溪兪氏를 비롯하여 光山金氏․漢陽趙氏․安東金氏․礪山宋氏․水原車

氏 등이 그러하다.

이상에서 나타난 永宗호적의 양상을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輿地圖書󰡕 ｢永宗防營圖誌｣의 

‘姓氏’條와 비교해 보면, 호적에서 10호 이상을 보인 다수 姓貫 중 金海金氏․全州李氏․慶州

鄭氏․仁同張氏․文化柳氏․坡平尹氏․密陽朴氏․順興安氏 등이 일치하고 있다. 이들 8개 성관은 

永宗에서의 거주가 적어도 100여 년 이상은 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다수 성관 중 

慶州金氏․靈光張氏․慶州崔氏․晉州姜氏․驪州秋氏․南平文氏․慶州李氏․濟州高氏․海州吳氏 등은 ｢永
宗防營圖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즉, 이들 9개 성관은 18세기 중엽 이후에 永宗으로 入

島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 職役 분포

끝으로 1867년 永宗에 거주한 戶首들의 職役을 살펴보기로 하겠다(<표 8> 참조). 총 37개

의 직역이 보이는데, 이 중 ‘獨’은 직역이 아니라 寡’에 대한 표기 방식이다. 따라서 남자

에 대한 직역으로는 총 36개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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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직역

영종도
삼목면 용유면 계

영하면 전소면 후소면 소계

閑良 37(22.8) 109(53.4) 121(42.9) 267(41.2) 13(24.5) 42(20.3) 322(35.5)

軍官 43(26.5)  12( 5.9)  44(15.6)  99(15.3) 24(45.3) 36(17.4) 159(17.5)

良人  8( 4.9)   2  23( 8.2)  33( 5.1)  1 43(20.8)  77( 8.5)

幼學  8( 4.9)  10( 4.9)  12( 4.3)  30( 4.6) - 21(10.1)  51( 5.6)

別隊軍 15( 9.3)   1   7  23( 3.5)  1 22(10.6)  46( 5.1)

忠義衛  6  24(11.8)   9  39( 6.0) -  4  43( 4.7)

宣略將軍  9( 5.6)  13( 6.4)   7  29( 4.5)  2  5  36( 4.0)

折衝將軍  5 -   3   8  2  8  18( 2.0)

出身 -   8( 3.9)   2  10 -  3  13( 1.4)

嘉善大‘  2 -   6   8  1  2  11( 1.2)

僉正  4   3   1   8  1 -   9( 1.0)

司果  1  1   4   6 -  2   8( 0.9)

<前職>  -   9( 4.4)  14( 5.0)  23( 3.5)  3  5  31( 3.4)

기타 面別

多數 職役

鄕吏 7

官奴 2
-

水軍  7

細樂手5
-

別破陣2 巡將 2

童蒙 2
-

전체

戶首

162

(100)

204

(100)

282

(100)

648

(100)

53

(100)

207

(100)

908

(100)

<표 8> 1867년 永宗 戶首의 職役 분포

         비고) 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② 각 면별 <前職>者는 아래와 같음.

                  - 전소면: 前把摠․前風憲(각 4명), 前僉正(1명)

                  - 후소면: 前把摠(6명), 前哨官(5명), 前校生․前司果․前風憲(각 1명)

                  - 삼목면: 前把摠(3명)

                  - 용유면: 前哨官(2명), 前郎廳․前史閣參奉․前尊位(각 1명)

가장 많은 직역자는 閑良으로 무려 35.6%나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량은 조선 후기에 이르

면 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무인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량을 직역으로 기재한 자가 

이렇게 많았던 까닭은 設鎭島嶼 지역이라는 永宗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겠다. 역시 한량 

외에 軍官 직역자도 17.5%로 많았고, 이밖에도 別隊軍(5.1%)․宣略將軍(4.0%)․折衝將軍

(2.0%) 등, 武班帶品者 및 軍役者의 점유율이 적지 않았다.

면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소면과 후소면에서는 한량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53.4%, 

42.8%), 삼목면과 영하면에서는 군관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45.3%, 26.5%). 한편 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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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주지 奴婢 名(연령) 비고

奴

영하면  5통 5호 乭伊(72세) 幼學 朴○永의 家直奴 *戶首

영하면 10통 2호 蔡○烈(57세) 官奴 *戶首

영하면 11통 4호 池○孫(59세) 官奴 *戶首

전소면  2통 2호 德(己酉生) 幼學 劉○忠의 率奴

후소면 28통 2호 石→(無기재) 幼學 趙○豪의 率奴

후소면 34통 2호 卜釗(無기재) 幼學 李○泓의 率奴

용유면  8통 3호 己哲(戊辰生) 幼學 沈○輧의 率奴

용유면 11통 2호 卜男(無기재) 幼學 閔○勳의 率奴

용유면 11통 3호 卜得(無기재) 幼學 閔○欽의 率奴

용유면 14통 4호 大哲(故?) 別隊軍 鄭○乭(45세)의 父(私奴)

용유면 19통 1호 七男(無기재) 幼學 具○永의 率奴

용유면 19통 3호 義卜(無기재) 幼學 奇○鉉의 率奴

소계 12명 -

婢

영하면  3통 3호 福任(21세) 閑良 金○鉉의 使喚婢

영하면 15통 1호 足今(辛巳生) 幼學 尹○의 率婢

후소면 37통 1호 士今(乙卯生) 幼學 朴○의 率婢

용유면 11통 4호 順德(無기재) 幼學 鄭○奎의 率婢

용유면 18통 5호 德每(庚午生) 幼學 尹○泳의 率婢

용유면 21통 4호 德伊(62세)
別隊軍 金○孫의 妻

主 洪○祚의 私婢

소계  6명 -

계 18명 -

면에서는 良人 직역자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20.9%) 나타났을 뿐 아니라,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儒生을 일컫는 幼學 직역자의 점유율도 5개 면 중 가장 높았다(10.2%). 이는 용유면이 

鎭營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환경을 반영한 직역 분포 양상이 아닌가 보여 진다.

한편, 1867년 永宗호적에는 최하층 신분인 奴婢 戶首가 3명 확인된다(<표 9> 참조). ‘治

所’인 영하면에 거주하던 官奴 2명과. 역시 영하면에 거주한 私奴 1명이다. 私奴 호수는 

幼學 朴○永의 ‘家直奴’였다. 즉, 영하면에 있는 朴○永의 가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9> 1867년 永宗호적의 奴婢 기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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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首로 등재된 이들 3명 이외에 노비 기재 사례는 총 15명이 파악된다. 奴가 9명, 婢가 6

명으로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인이 집에 거느리고 있는 ‘率奴婢’ 처지였다. 그렇

지 않은 2명은 戶首 아들의 四祖 기재에서 나타난 私奴 父와(용유면 14통 4호), 戶首 남편

의 妻로 등재된 私婢(용유면 21통 4호)였다.

4. 발표를 마치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부각되기 시작하는 島嶼지역에 대한 군사적 중요성은 水軍鎭의 설

치로 귀결되었는데, 특히 경기도의 서해 도서는 都城의 길목에 위치하였기에 그 중요성이 

더하였다.

수군진의 설치는 도서 지역을 적지 않이 변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섬 주민의 증가였는

데, 이는 육지의 주민들을 섬으로 불러 모아 그 땅을 경작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본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紫燕島(永宗島)와 三木島, 龍流島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변화의 

과정을 그 어느 섬보다도 강하게 겪은 지역이었음이 틀림없다. 1653년 南陽에 있던 永宗

浦 水軍萬戶鎭을 자연도 동쪽의 太平岩 쪽으로 옮기면서 ‘永宗鎭’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수군진 移設 이후 ‘永宗’지역(영종도․삼목도․용유도 등)은 인구 및 농경지가 현저하게 증가

했던 것이다.

섬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피는 작업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더군다나 그 작업을 ‘전통시

대’에 맞춘다면 더 더욱 어렵다. 아무래도 내륙 지역에 비하여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설사 자료가 남아 있더라도 생활상을 총합적으로 살피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것들뿐이다.

다행이도 19세기 후반 ‘永宗’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자료

가 발견되어 학계에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비록 원본은 아니더라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서 자료를 복제하여 원본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소장하게 되었다. 그 자료는  바로 ‘1867

년 永宗鎭戶籍大帳’이다.

자료에 담긴 1867년이란 시점은 雲揚號事件(1875년)이 발생하기 8년 전에 해당한다. 따라

서 영종호적에 기록된 주민들의 상당수는 운양호 포격을 몸소 겪은 산증인들이며 또 희생

자들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오늘 우리(인천시민)는 비록 한 권의 종이책을 통해 147년 전의 영종주민들을 대면하게 

되는 感慨를 누리게 됐지만, 이와 함께 타향 일본에 머물다 130여 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인천)으로 歸還한 2,781명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역사문화적 소명을 떠안게 되었음을 

인지해야겠다.



memo



memo



2014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인천 영종도 호적과
한국 호적자료의 현황과 특성

<비매품>

발행일 : 2014년 8월 29일
발행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옥련동 525)

         TEL : 032) 440-6750
         FAX : 032) 440-8871 
인  쇄 : 일해출판사


	시립박물관면지
	식순(최종)수정
	(01)영종호적_학술회의_야마우치_2014.08.16
	(02)김경옥 원고
	(03)인천시박학술회의_영종호적_임학성_2014.08.27
	메모
	판권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